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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 . 개 요
T

臧

G 본 자료집은 남북간 민간부문 접촉 · 대화문제와 관련하

여 1995년도에 각종 세미나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(19

편)과 남북회답사무국에서 외부전문가에게 위촉한 논문

(4편)등 총 23편의 논문중에서 회담운영대책수립에 활용

하기 위한 각 세부 분야별 정책자료들을 발줴한 것으로

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<학술 · 문화분야>

G 9편의 논문중 5편이 남북학술 · 문화교류의 펄요성을 제기

.

하면서 중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, 3편은 낭북문화

통함 및 교류에 관한 전반적 상황을, 그리고 나머지 1편

은 동서독 사회 · 문화교류 선례가 남북교류에 주는 시사

점을 제기하고 있음.

- 남북학술 · 문화교류의 증대를 위해서는 문화유산 공동조

사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

북간 각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.

- 남북문화통합 및 교류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남북문화를

비교하는 가운데 문화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몇

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통일촨경의 조성과 관련하

여 남북사회 · 문화교류를 고 찰하거나 민족주의회1- 진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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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종교분야>

0 6편의 논문 가운데 북한 종교실상에 관련된 논문이 4편이

며, 나머지 2편은 남북종교교류 창구단일화 방안 및 우리

종교인의 과제를 다루고 있음.

- 북한의 종교실상을 다룬 논문들은 북한 종교정책이 어

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가를 시기별로 조 명하고 각

종교별 현황을 고 찰하고 있음.

- 남북종교교류 창구단일화 방안에서는 정부가 종교를

통해 북한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인들

과 사전협의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음.

- 한편 우리 종교인들의 과제로는 종교인들이 대북선교

의 교두보를 구축하려는 욕심을 앞세워 가시적 성과에

짐착하는 태도를 지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.

<여성 · 체육분야>

G 여성 · 체육분야에서는 여성문제 2편, 체육문제 1편의 논

문을 수록하였음.

- 여성교류에 있어서는 비정치성, 유연성 등 그 특성과 중

요성을 바탕으로 대북여성교류를 단 · 중 · 장기로 분리

하여 대안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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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체육문제는 님-북스포츠교류의 당변과제를 중심으로 앞으

로의 님-북스포츠교류에 있어 우리측의 보다 획-고한 기

본 1략이 필요힘-을 강조하고 있음.

된

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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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, 학술 · 문화분야

1. 남북학술교류 활성화 방안

가. 남북학술교류의 필요성

O 남북교류는 무엇보다도 
"

객관적" 입장으로부터의 접근이

요구되며, 남한과 북한은 제각기 다른 가능성으로써 분단

50넌을 견디어 왔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서로 하나의
"

거울"로서 이용될 수 있음.

- 남북 두 체제는 체제의 한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
"

대화

의 기회"를 제공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

- 상대방의 체제를 알게 됨으로써 각자의 현실에 대한 비

판적 성찰이 가능해지며

- 지난 50년동안 잘못 평가해 온 역사나 놓쳐버린 역사인

식을 되살릴 수 있고

- 각 체제가 간직해 온 사회 · 문화적 전통오로부터 미래의

대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될 수 있음.

G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남북대화나

교류는 전보다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할 것.을 전제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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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남북관게가 분.멍할 경우에만 남북 교류나 만남은 일상화

될 수 있으며 자떵한 사실로 V<아들어릴 수 있으머

- 남북이 그동안 구축해 온 상대방에 대한 천편일률적인

생각과 Al견을 似애고 긱- 체제가 분단 50년의 억사속

에서 성징-해 온 헌실에 시선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지

않고

- . 또한 대화파트너 자신이 이질적인 다른 체제애 대해 개

방적이지 않고, 교류가 지속되지 않는 한 남북대촤니- 교

류는 성공할 수가 없음.

<이남목(청주대 교수), 「暑일菩깅의 조성과 남북사회 · 문화교류」(배재대

세DI나, 
'

95. 1 1. 9)>

O 납북의 민간교류는 그 간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머 또한

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부간 교 류라는 근본이 해결

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디까지나 한 가 있음.

교 류외- 관린된 논의외- 주장은 무성한데 비해 실제 교 류

기- 성사되는 일은 드물고

- 혹 있다고 해도 지속성이 결어되는 겅우가 대부분임.

G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남북관계 정첵이 아직 과거

의 노 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, 아무런 변촤의 조집이

- 10 -



없다는 점으로 귀착됨.

- 노 동당의 강령과 헌법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주장하고

있고

- 대남 선전 · 선동활동 역시 하등의 변화가 없으며

- 북한에는 남한의 민간과 같은 순수한 의미의 
'

민간' 힉

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노 동당과 정부의 지휘 감독 아

래에 있기 때문임.

K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외형적으로 민간단체인양 행세하지만 실은

모두 당과 정부의 지휘감독을 철저히 받고 행동하고 있음.

G 이런 결과들은 남북의 민간교류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

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음.

- 한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나고 보자는 식의 감정적

접근이 결과적으로 민족전체에 유익한 것인가도 의문이

며
l

- 민간인끼리의 접촉이 잦아지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

는 막연한 기대 자체가 너무 안이하고 낭만적이란 점이

점점 확인될 뿐임. 
'

<공종원(조선일보 논설위원), 「남북민간교류 활성화는 상호주의 입각해

진전시켜야,(월간 「전망」, 
'

95. 7월호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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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남북학술교류의 헌촹

G 남북한은 그동안 출판보도분야 · 학술분야 . 예술분야 . 종

교 분야 · 체육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이 서로 교

兮 · 헙력해 왔는데, 1990년부터 1995년 9월까지 6년어

동안의 납북7민간 접촉헌촹을 보먼 성사된 접촉이 모두

], 494긴에 4, %2명에 달하고 있음. (표 + 찹조)

<표 * > 분야벌 납북주민간 접촉 힌考(1990. 1-.].995. 9)

딘위 : 명

<자료 ; 통일원, 
「월간 남북교류험 동'향」 9월호에서 발췌 작성>

- 남북 . 주민간 접촉 건수로 가장 망은 것은 이산가족이지만

- 접촉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짓은 전체 4, 922명의 26. 6%

인 1, 309띵 (10월 밀 헌재로는 1, 332명)을 차지한 학

술분이·임.

0 이외- ·같은 결과는 집촉 건수로 볼 때도 이산가족(732건),

경졔 (494건)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하머, 최근 겅제관계

접촉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술관계 접吟이 가장 촬발

하다는 싯을 알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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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술분야에 있어서 남북주민간 접촉은 주로 국제적인 학

술회의에 함께 참석하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

- 1990년 이후 약 6년 동안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

가하여 교 류한 것은 모두 61건이었음.

G 교 류분야도 매우 다양하여 한국학, 지리학, 미래학, 법률,

한의학, 언어 · 철학, 언론, 물리학, 환경, 전자 · 정보 · 통

신, 동북아 경제혐력 등 여러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, 통

일, 안보, 군축과 같은 전략적 문제도 학술적 차원에서 다

루어 졌음.

O 참석 인원수를 보면 남한이 1, 332명인데 반해서 북한에

서는 462명이 참석하여 34. 7%에 그쳤지만, 북한은 모 두

국가에서 파毛하고 남한에서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참석하

였음.

<서길수(서경대 교수), 
「남북역사학자간 교류협력 현황 및 증진방안」('95

회담사무국 위촉과제)>

다. 남북학술교류의 특성

G 지금까지의 낱북학술교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특성을

갖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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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적극XI 관여외- 후원.이나 납북간 헙의로 이千어

진 것이 아니며 제3국에서 이루어$1다는 조)

. 남북간 추진/체가 있어 냠북간에 합의된 목표 · 주제 ·

방법을 가진 본격적 학술교류가 되지못하었다는 점

- 북은 리의 흡수통합이 두러운 니-띠지 폐쇄적 · 소3적

내도로 임하고 있디-는 주]

- 북은 주빈들의 兮요를 박기 위句 외부의 문촤적 칩平를

믹-기 위한 사상적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
a

- 0 1·직도 정치 · 군사적 데有구도이머 남 또한 북을 r주적J

으로 -i)L정하고 있다는 점

- - 대부분의 학술교류가 소위 진보세럭과 재야 및 대학운동

권 학/&2과 연게되어 추진된 면도 없지 않았다는 점

- 북의 대남전략 목표는 납북체제대길 양상을 띠고 있으머

평화공존 노 선보다는 그 비중을 대냠혁)$ 노선쪽에 두

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v.].

<신妥표(한남대 교수), 「한국에서 본 남북교류의 가능성과 한계성 [숭실

대 세DI나, 
'

9fr IG. 5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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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남북학술교류를 통한 기대과제

O 남북학술교류는 한민족공동체의 민족역량 증대, 낱북공존

협력의 힘을 통일문제를 푸는데 기여토록 함으로써, 남북

한의 경제통합,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추진 및 관광권 개발

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.

- 자원보유에서 인적 · 물적 · 제도적 · 정보자원 등을 생각

할 때 통합된 민족단위로서 인적구조의 근대화를 가져

오는데 공헌하게 되며

- 안보일변도가 아닌 경제 · 통상 · 환경 · 문화 등 다차원화

외교측면과 21세기에 전개될 수 있는 지역협력외교를

통하여 동북아 시대의 주역이 될 것에 대비하면서 통일

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

- 남북 경제공동체 (economic un ion)가 갖는 동태적 이

익이 생기며 낱한의 자본과 기술, 북의 노동과 토지가

합쳐 새로운 경제활럭이 커질 수 있고 남북이 단일경제

권을 이루어 한반도경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

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되도록 할 수 있으며

- 협력분야의 선정 및 과제 도출이 가능하고 공동연구 프

로그램을 중심으로 과제의 타당성 분석, 조사, 자료교환

이 가능하며 해양, 수산, 환경, 농축산 및 임업분야, 전

자, 컴퓨터통신, 자동차 조선의학, 원자력, 생태조사 등

협력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대안을 만들 수 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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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강한 국토, 미래지향적 국토통합의 기본띵제를 달성할

수 있음.

<신윤표, 
「
한국에서 -浴 남북교류의 가능성과 한계성」>

마, 남북학술교류의 단계벌 실천방안

G 이제까지 남북 학술교류에 있어 북한은 주로 민족사적 정

통성 논의에 1 점을 맞추어 왔고, 우리의 겅우 학문자체

에 비중을 두어 연구의 폭을 넓허 4음.

· 

-

· 북한은 줄기를 정하고 틀에 맞춰 연구를 진개시커 나가

고 있는 언역적 방법인 ]J번

- 낱한은 다양하 언구함으로써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핥

수 있는 귀납적 방볍이라 할 수 있음,

G 굉-복 5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외.는

관게없이 민족 동질성의 뿌[리 칠기를 위해서는 쉬운 것부

터 차근차근 시직-함으로써 신뢰骨 쌓고 그 바탕 위에 동

잎 목적을 실정하고 나아가야 하리리t고 보 머. 그 실친방

안은 다음과 길-이 4탄게로 나누어 볼 수 있음.

- 제1단게는 자료교환 단계인데, 이깃은 남북분단 이후 지

금까지 각자 문촤유산을 어떻게 조사해 왔는지 알기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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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분단 후 간행된 문화유산 조사보고서, 발曾보고서,

.

정기간행물, 단행본 나아가 발굴 유적 . 유물의 사진, 슬

라이드 펄름, 기록영화 필름, 실측도, 비디오 등의 상호
교환을 들 수 있으며

- 제2단계는 인적교류 단계인데 1단계 자료 교 환이 빨리

이루어져 서로 상대방의 자료를 검토하여 상대방의 관

심 분야에 대한 현황 조사를 위한 인적 교 류가 활발히

전개되어야 할 젓이며

- 제3단계는 물적교류 단계인데 남북 상호의 축적된 자료

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교류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

하고, 나아가 이를 통해 공동전시회를 마련하여 우리 문

화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일반에게 제공토록하

여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제고토록 하며

- 제4단계는 공동조사 단계인데 앞의 3단계가 충족됨으로

써 가능한 것으로 상설공동연구기관을 두어 조사대상

유적선정, 조사계획 작성, 실지조사를 상설화함으로써

최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.

<조유전(국림민속박曾관장). 「남북학술문화교류에 대한 제언」 (일본국제

학술 심포지움, 
'

95. 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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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남북학숩교류 증진방안

G 남북한간의 학술교류롤 성사시키기 위해)d는 긱- 학술분야

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쪽에서 먼저 제안을 내 놓

아야 함.

· - 북한에서는 정치적 배겅과 사최적 헌실의 빈촤에 따리-

깁'자기 태도가 달라지기 떼문에 우리今에서는 언제든지

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

- 우리는 먼저 북한의 힉-문적 성과에 데한 광범위한 자료

수집과 언3L를 해야 하고

- 

-

-고러한 인럭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책이 있어야

할 것임.

G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 자료에 대한 과감한 개방과 자

료실의 완비가 우선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언구를 위한 법

적 보장도 중2힘-.

<서필수, 「남북역시·학자간 교류협력 헌황 및 증진방안」>

C) 학술교류를 포합한 남북한 문제는 우리 모 두의 문제이머

이 시대외- 역사를 사는 우리의 존재가치이고 유일무이한

명제이기때문에 이제는 통일을 위한 적쿠적 省·동시-업의

전개 · 연대가 펄요힘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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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통일과제를 해결해야 할 방법론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

어지고 이를 남북은 공유해야 함.

G 이를 위해 학술교류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.

- 우리 모두는 통일을 향한 발상의 전환과 행동이 뒤따라

야 하며

-

「남북민간학술교류추진위원회」를 활성화시키고

- 냠북공동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남북관계자 .

학자, 세계한민족공동체 구셩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
「한국학(KareanStudi[d연구회,(가칭)를 설립해야 하며

… 남북 정부당국자간의 교류협력의 진전과는 상관관계를 갖

되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, 볍적, 재정적 지

원책을 수립하여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과

- 남북비교연구에 관한 저변인구의 확장을 돕고 대학이 보

다 적극적 중심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대학

에 국책차월에서 「냠북연구소」나 「한국학연구소」를 설림

토록 권장하며

-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과 연계시켜 매년 1대학 1

과제를 한국학 과제로 책정하여 연구산물이 나오도록

정책화해야 할 것임.

<신윤표, 「한국에서 본 남북교류의 가능성과 한계성」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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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남북 문화통합의 과제와 전망

기-. 님- 간 문촤적 동질성과 이질성

(3 남북통일에 관런된 논의가 정치중심에서 문촤적 논의를 포

필하기 시직-한 것은 최근의 일로써, 이의 배경에는 국내외

적인 어건번최-가 작 - 하였음.

국내적으로는 남북통일 작업이 정치적 헙상에서 어느 정

도 진진을 보이며 구체촤되기 시작兎고, 공식적 또는 비

공식) 교류 1- 빈번헤졌으머

국외적으로는 1990넌 통일을 이룬 독일이 흡수통일 이후

에 엄청난 문화> 마찬로 힘거워하는 사테를 且게 되먼서
)셍긴 새로운 자긱-이 있었음.

Cd 7 의 다른 사회체제속에 살딘 
'

빈족' 성윈이 만나면서 빚어

지는 비극온 실은 이산가족 찾기 이후에 사긴들이라/]나 언
1친교포들과의 교류骨 통해 이미 적나라하게 드 러나고 있음.

- . 처음 만난 기뽐과 깁-격이 가신 뒤에 서로간의 기대수준의

차이와 의사소통이 빚어낸 오해로 
"

차라리 만나지 않았으

면 좋았을 것을. . .

"

o

'

l리-고 밀하는 o
'

l산가족骨이 있으며

"

조국이 조선족을 T'L시"한디-고 비관자살한 사긴들을 통해

남북이 -5'L촤적 兮骨을 준비하지않은 상태에서 만날 에

싱-되는 길등피- %행쿠C 상싱-히-기란 51리 어럽지 않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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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 이미 한국의 기술자가 북조선에서 근로자들에게 기술교육을 시

작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직접적 만남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

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음.

G 현재 문화적 동질성에 관한 논의는 대개 그 결론이 그나마

공통점이 낱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
"

문화적 동질성"

확대를 통해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

울고 있음.

<조혜정(연세대 교수>, 「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留성」 (연세

대 싱포지움, 
'

95. 1 1. 38)>

나. 남북간 문화적 상황의 비교

G 북한 문화의 특성을 토대로 남한의 문화적 상황과 비교하

면 다음 몇가지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.

- 남한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반면, 북한은 획일화

된 문화만이 허용되고 있으며

x 남한의 경우는 순수예술로부터 참여예술, 전통적인 문촤부터

급진적 문화, 보수주의적 예술부터 실험예술에 이르기까지 다

양한 형태와 내용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, 개별적인 문촤가

지향하는 바도 상이하나 북한에서는 체제의 유지에 적합한 내

용과 형식의 문화예술만이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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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. 칭-작의 주제에 있어서 냠한에서는 국-민 누구나가 지-7롭

게 칭-작할 수 있으나, 북한에서는 분화 · 예술弔·작은 특정

집단의 전·분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1져

- 납한에서는 분화체육부가 ]:5회- · 에술활동에 관여하고, 공

:l윤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읍 통하여 문촤 · 예<된동에 일

정한 제익<이 가해지지만 t·'f가기- 문화에 개입하는 양식은

간접적이니-, 북한에서는 직-품의 칭-직-에서 유통에 이르)'l

까지 졍부외- 딩-이 직접적으로 문화 · 예술쵤동을 통제하고

있음.

. - 또한 냠한에셔는 예술이 사최에 엉힝·을 빌고, 사회가 에

술에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 (reciprocal 1·elationshi p )기-

섣립된디-고 할 수 있으나, 북한에서는 예술이 사회에 종

속되는 ·정도가 심하머

- 납한에서는 매스미디어의 반달에 따라 외부사조의 유입이

뻐·르고 굉쇔위하게 이午어지고 있는 뱐먼, 박한의 문화는

폐쇄적인 체제의 특성상 외)(사조의 변촤에 둔감하다고

曾 수 있음. .

-

· 이어 남한은 자뵨주의제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

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나 북한은 작품의 깁-상이나 수

용이 비교적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머

. - 남한에서는 문촤활동이 여기-의 일종으로 인식되지만 북한

에서는 어가)1省이)(1서 동시애 정치적 촬동이 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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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점과

w

.

- 이밖에도 문화의 수용능력, 문화의 확산정도, 문화쟝르

등 여러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.

0 남북한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를 평가할 적합한 기준이 엾

기 때문에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용이한 것

은 아님.

- 남한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며, 새

로운 문화에 적응력이나 흡수력이 높다고 할 수 였으나,

문화의 상품화, 외래사조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민족

문화의 퇴조, 문화의 파편화가 문제라고 할 수 있음.

- 이에 비해 북한은 비교적 균등한 문화의 수용, 민족문화

의 적 적인 유지, 통합기제로서 문화를 중시하는 사회적

관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, 문화를 지나치게

정치적으로 도구화하고, 문화의 획일화를 강조하며, 강제

적으로 인민들에게 문화를 수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갖고

있음.

<이우영 (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). 
「문화통합의 과제와 전망, (국민대

세미나, 
'

95. 1 1. 3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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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남< 문최-통힙-의 방향

0 시-최 · 분화적 A'l-원의 납북교류정책은 1인드시 정치적 접근

을 고7]힐 것이 아니라, 민족문제를 해길한다는 차원에서
'

달정치적 접근 
'

을 모색할 매 해짇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

合 짓임.

- 헌실적으로 이산가족문제의 해길은 C핵-과 민간의 억할분

남이 꾈1요管 것이u] 이론적 핀-점에서도 
'

기능적 분화' 기-
요구되고

된

- 당국이 아무리 순수한 인도적 차원을 강조해도 그깃은
'

정치적' 일 수 빌-에 없음.

y 에E-1내 음익-, 미合, 진통문학, 고고 학이나 어학 등 상데)·M-이

호응힘-으로써 당장 이0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우<1권을 부어

함으로씨 문최-교규를 릴성화시킬 수 있을 것3].

(J 통일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언 논의가 이7어지

려 j 정부가 단일 창3[吾 고집하지 말고 서울이나 펑잉· 등

지에서 문촤인들의 만남에 유 J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

필요함.

서로 다른 기능제계인 남북한 사최는 서로 각긱-의 자율

성, 조 직-적 폐쇄성과 차이의 8수성을 인정하지만 기본적

인 31-조에 5)어서는 일치성合 발견할 수 있으]T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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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반도의 전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통

로를 마련한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함.

O 지난 50년동안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매우 다른 두 사회의

이질성을 통합시키고자 한다면 우선은 우호적 접근과 교 류

를 통해 변촤를 모색해야 할 것임.

t

- 교류나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한 역시 실질적으

로 탈냉전적 사고로 전환되어야 하며

- 이는 남북 모두의 민족역량과 각 체제 속에서 축적해 온 역

사적 경험을 편견없이 결합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임.

A 동서독의 경우를 남북관계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飢으나, 유

추적으로 남북한은 단계적으로 
"

상호의존"관계에서 
"

통합"의

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정가능

G 50년동안 서로 분단되어 흘러간 남북한의 역사를 어떻게

하나의 역사로 해석할 것이며, 그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

는가는 바로 오늘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에 앞

서 제기되는 문제임.

- 50년전 광복과 해방의 순간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오늘

날 남북한의 통일에 앞서 제기된다는 사실은 과거의 극

복이 얼마나 어려우며 역사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는 것

을 말해주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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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남북헌 뎡-국지-간의 문최-협정 체 :1진이라도 민간차원의 사

최문최-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A]야 管 짓임.

. - 벌적으로 상대방의 문화에술에 대한 비판보다는 납북한

의 문촤의 공갑대를 헝셩히-는 분야를 문화교류의 시발점

으로 심-아야 하며

. - . V(간차원에서 
"

북한문최-정보%11터"를 반들고 북한문촤예술

인 인1- 사전을 출핀하는 작입을 게기로 문화예술의 교

를 생각해 볼 수 있고

사최문촤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실질

직언 교 7-헙릭씩-안을 마련헤야 할 것이며

- 이질적인 가치관과 활관의 차이로 나타난 갈등요인을

최쇼촤하기 위해서는 분단이후 북한사회와 문화에 대한

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저야 할 깃임.

a

G 걸국 남북 사회 . 7촤교류의 방향은 서로의 치·이를 인정하

IV)서, 0질기 반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가운데 민간과

정부당국 모두가 교류를 도촤하고 징-례화해이· 할 것임.

- 이러한 사최문촤적 교 뮤의 제도화와 정레화는 궁극적으로

남북의 사최 . 문회-적 兮합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힐

것임.

<01남복(청주대 교수), 
r暑일苦경의 조성과 남북사회 · 문촤교류J

(배재대 세DI나, 
'

95. 1 1. 9)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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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 통일한국의 문화통합은 근본적으로 통일의 방식과 통일 이

후의 사회체제의 성격에 좌우될 수 있음.

군

-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흡수된 지역

의 문화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극복의 대상이 될

것이며

- 흡수의 주체가 되는 지역의 문화가 통일한국의 주문화

(maincu1ture)로서 문화통합을 주도할 것임.

O 어떠한 방식의 통일이 이루o]지든 통합이라는 차원에만 초

점을 맞추거나 문화통합을 자유경쟁과 같은 시장원리에 맡

길 경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

가와 사회가 문화통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펄요함.

- 문화통합이 의미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바탕

에서 하위문화들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하며

- 통일한국의 이념체계에 적합하고, 통일한국의 생산양식과

배치되지 않는 통일문화의 기본 방향이 정립되고 이를 바

탕으로 통일문화의 성격을 규정한 다음 문화통합이 추전

되어야 하며

- 문화통합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적절한 분업이 이

루어져야 하며 문화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조건을 배제하

는 노력도 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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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w-에도 문화수용을 위한 수단을 공펑하게 완비하는 문

제, 분단 시기의 문촤를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문제, 통일

이전에 문화교류를 획-대힐·- 필요가 있음.

- 끝으로 가능한한 동질적인 문촤요소를 강조하고, 이를 토

대로 이질 요소들을 동촤시키는 과정을 幅-는 깃과 기존

문화에서 극복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

청산하여야 함.

<01우영, 「문화暑합의 과제와 전망.>

된

라. 남북 문화통힙-의 전망

C3 15화적 차원의 남북통일은 내부의 이질성과 간兮에 민하

게 대응하는 힘을 길i]가는 1')안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되
된

어야 힘-.

- 우리의 실-을 지대한 영힝·력으로 지배헤 온 약육강식적 민

족주의를 헤제하고 탈식민지적 근대화의 길을 모색해야

하머

- 이는 
"

다름"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빙-향이 아니리- C-1욱 중

심'에 집 
- 

하는 획일주의 사최로 진행되어온 그 동안의 g-]

사적 진헹, 특히 분단·체제가 낳은 문회지 특징에 대해 알

아가야 합을 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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z 낱한에서 일고 있는 문화적 논의는 주로 분단 이전의 공통성올

강조하거나 단절로 인한 이질성을 강조하는 
"

동질성의 확대"라

든지 
"

이질성의 극복" 이라는 단어로 나뉨.

<조혜정 (연세대 교수), 
「낭한과 북조선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」 (연

세대 싱포지움, 
'

95. 11. 28)>

G 어떻게 이질화된 남북문화를 민족정통성에 입각한 통일민

족문화로 조성해 가 냐는 8명제를 놓고 운선 철저하게
정치이념으로 무장된 북한 문화와 부단한 접촉과 교류를

통하여 민족문화속에 적절하게 용해시키는 문제가 제기됨.

- 이는 통일 이후 남북 쌍방간의 사회 · 문화적 차이로 인하

여 발생한 역기능적 갈등현상을 극복하거나 최소화할 수

있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며

G 또한 남북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상호신뢰와 동질성의

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는 작엄이

필요하며 동시에 사회문화적 제도의 적응능력과 변화능력을

끄집어 내어 이를 전략적 학습능력오로 개발시키는 작업도

요구됨.

G 반세기의 분단으로 굳혀진 남북사회의 이省화를 초극하기

위한 쟉엽은 앞으로 다방면, 다차원에서 끈질기고 장기적

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.

- 이 경우 분단 반세기 동안에 형성된 북한사회의 무엇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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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리고 무엇을 비)]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됨.

A 당성, 계급성, 이넙성에 오엄된 문촤와 그러한 오엄으로부터

비교적 자유로운 문촤를 구분한다는 깃은 전분적인 식건이 省

요 한 직·업이며, 독일에서는 엣 동독인의 그러한 동일충 을 극

복하기 위헤서 이미 l.945년%L터 실립하어 이 · 이·딩-이 초당적으

로 운엉해 온 
"

정치교육 연빙-%]1터"가 따로 정치교 프로그 렙을

개발하여 엣 동독 긱- 지역에서 교육을 십시

G 북한주민이 통일후 한민족 공동체의 문촤속에서 되도록 적

은 충격을 받고 통합될 수 S)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들을

위한 정치 . 7촤 · 교 육 프로그 램같은 짓을 미리 준비해 두

어야 할 것임.

· . - 통일된 한민족 공동체의 문화가 분단시데의 그젓보다 훨

씬 풍요로운 깃이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하고 다원적인

문촤를 포용하는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이 요청됨.

<01남叫, 
「
통일촨겅의 조성과 남븍 사회 · 문화교류」>

C-) 7촤통합은 통일한1-r의 공동체형성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이

기는 하지만 충분조건까지 충족시켜 주는 것온 아님.

- 정치경제적 통합이 동반펄 때 문화통합이 의미를 가질

수 있고 문촤통합이 이룩되지 못한다변 진징한 의미의

통일이 이룩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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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 문화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정치적 수단으로 인

식하였던 북한식의 사고오]- 문화를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여

겨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하였던 남한식의 사고를 극복하는

것이 무엇보다도 시금함.

-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없다면 통일한국에서의 문화통합

도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에 압도당할 수 밖에 없을

것이며

- 문화통합은 통일이후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 과정은 분단

상황인 현시점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인식할 펄요가
0 1
)), w .

G 또한 통일이후의 바람직한 문화는 현재에도 바람직한 문화

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문화를 적극적으로

수용하고 이해하는 작업과 현재 남한의 문화를 바람직한

형태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문화통

합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임.

<이우영, 「문화통합의 과제와 전망」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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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동서독 사회문화교류가 남북교류에 주는 시사점

기-. 동서독간의 사회문화교류 선례

(J 동서독간의 사회분-화통w호]--은 1990넌 10월 독일 통일이 이

루어지기 이전인 1987닌부터 출발하였음.

- . . 이후 상호간의 적극z]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1989닌

11월초 동독의 장벅이 붕괴되고

- - 동서독 정부간에 어느정도의 
"

간격"을 두고 언방제를 통

한 독일통일 운운하]괴 동독이 1990닌 3윌 18일 총선에

임할 때까지도 동서독간의 사회문촤 교류는 겨정의 뱀위

내에서 이루어졌읍.

G 1990넌 10월 독일통일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동서독 사회

문촤 통 1은 비교적 Al-음은 있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어

통일이진에 사회문화교류협릭이 독일통일에 하나의 촉매제

가 될수 있있고, 兮일 이후에는 억으로 통일조약의 내용적

충실이 사회통합을 촉·진하었음.

- 동서독 사회, 문화교류헙럭은 통일 이전 경제,교육,촨경

능의 분이·외- 접적 st 연관성을 깃고 있었고

兮일이후에는 더 말할 젓 없이 단지 이 연관성 중에서만

사최통합이 가능하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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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1989년 11월 동서독 접근은 종래의 교역을 통한 접근 이

외에 다른 형태의 접근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사회문화적

접근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, 동서독간의 접근이 동독의

장벽을 허물어뜨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.

- 동서독은 상이한 체제를 유지했지만 상호간의 문화협력을

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과 15조에 이르는 문

화협정을 1986년 5월 체결하였음.

a

나. 독일통일과정의 특성

G 동서독 통일은 독일국민들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속

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이 될 때까지도 동서독 사회 문

촤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但었음. -

- 이때문에 독일통일 설현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서보다 사

회통힙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음.

G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이전 동서독은 전후 장기간의

경제 · 인적교류를 설시해왔오며 특히 1987년에 시작된 일

련의 문화협력은 1989년 11월 동독의 장벽이 무너진 이후

에도 계속되어 통일독일에 있어서 사회 · 문화통합을 위한

포석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음.

-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사회 · 문촤의 이질갑이 어디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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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d]롯되었는기-를 -잘 알 수 있었&.

디-. 한반도에 주는 시시극]

( 5 통일후 동서독 국민들간 기-징- 
' 

]12- 통합의 하나기- 서로 다

F 제제에 익숙한 8에 상대를 이헤하기 힘든 심리적 갈동

이있/그 시-회 · 문최·에서의 昏합은 제도적 · 제정적인 조긴이

l- 갖추어진다 하더리-도 오巷 시간이 경과되어야 제위치를

칠-을 것으로 V 임.

0 독 1통일에서 본 바와 같이 상이한 경제 · 사최체제가 통합하

기 위하여는 단게적으로 - 1언한 겨H을 하는 것은 물론 장기

직으로 경·제적 · 제도> 비용이 수반된다는 짓을 보았음.

- 긷국 두 제제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
"

세로운 접곤"이 절실

하였음.

C3 서독이 동독의 사회주의겅제 · 사회분화체제를 변헝 . 발전

시킨 것을 교 훈삽아 우리도 차분히 북한체제를 번헝시킬

계苟과 데안 개발이 절실하다고 i머 그 교 훈은 다음과 같

이 요약할 수 있음,

- . 북한의 제제도 동독체제,특히 북한은 동독의 높은 산업기

7과 분촤를 121-아들이거 위하여 동독과 관계吾 - (지하어

왔기 L[]1분에 북한사최체제의 1괸촤를 피-익-하기 위하어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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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 1989년 11월 동서독 접근은 종래의 교 역을 통한 접근 이

외에 다른 형태의 접근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사회문화적

접근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, 동서독간의 접근이 동독의

장벽을 허물어뜨리는 하나의 게기가 되었음.

- 동서독은 상이한 체제를 유지兎지만 상호간의 문화협력을

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과 15조에 이르는 문

화협정을 1986년 5월 체項하였음.

나. 독일통일과정의 특성

G 동서독 통일은 독일국민들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

티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이 될 때까지도 동서독 사회 문

화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음. . .

- 이때문에 독일통일 실헌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서보다 사

회통합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致음.

0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이전 동서독은 전후 장기간의

경제 · 인적교류를 실시해왔으며 특히 1987년에 시작된 일

련의 문화협력은 19%년 11월 동독의 장벽이 무너진 이후

에도 계속되어 통일독일에 있어서 사회 · 문화통합을 위한

포석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음.

-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사회 · 문촤의 이절감이 어디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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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 끝으로, 앞으로 있을 종교인듈의 방북 욕구를 정확히 파

악하는 일이 중요한데, 그깃은 방북 신칭 또는 여론조사

등읍 통해서 그 욕구와 배경을 정획-히/ 파익-하고 대처하

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.

. . . 이를 위해서는 
「방북지침J(가칭)과 같은 것을 제정할 필

요가 있다고 보여집.

([) 종교인의 방북과 기업인의 방북을 동일한 차왼에서 본다

는 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음.

- . 종교인의 방북은 기업인과 비교해 볼 떼 그 성격이 아주

상이한 깃으로 기엄인의 경우는 기업의 이윤을 통제하

는 빙-벌이 있지만, 종교인의 경우에는 그짓이 불가능한

짓이 헌실이기 때문임.

<고태우, 「남북悟교인 접촉전망 및 당국간 회담 유도방안」>

() 대북 선교의 교 I C보를 3L축하려는 욕십올 앞세워 가시적 성

파에 집쳐-하는 한긴주의에 매-計되거나 교 파주의적 분얼상

을 노정시켜 혼돈을 이·기시키는 등 문제점이 일지 않았음.

. - 납북한 종교교류를 민족적인 차%에서 접근하기 보다는

일빙-적인 교 세획-징'을 5표로 삼거니- 교세를 과시하는

경1 인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어

- t擔 -



동독의 사회문화체제의 변화과정을 분석할 펄요가 있으며

- 나아가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남북한 사최 · 문화통합 시

나리오를 작성, 논의해야 될 것임.

- 동독은 공산권내에서 가장 강한 경제국, 기술국으로 자부

하면서도 서독과의 교류를 주저하고 싫어했고, 북한 역시

그 형태회1- 내용은 다르나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망설이고

있음.

- 이러한 경험을 감안하여 본다면 북한이 아무리 주체사상

을 고 수한다고 해도 남쪽의 번영을 끝까지 외면할 수 없

을 것이며,

- 남한은 북한의 주민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낱한체제의

우월성을 꾸준히 알려야 되겠음.

z 1980년 후반에 들어&l- 동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서독

에 비해 얼마나 저조한 것인가를 통감하면서부터 비로소 1987

년에 서독과 사회문촤협력협정을 맺게 됐음.

라, 결 론

0 결국 사회 . 문화의 역사적 진보성을 외면할 수 없는 북한

은 동북아세아 및 남한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사회 
· 문화협

- 35 -



럭관계를 찾을 것이 에건됨.

- . 동서독 과힉-기술 통합은 근본적으로는 1987넌의 사회문

촤 교 류협정 등으로 물꼬를 텃으나 동독의 사회문화체제

의 헌주소는 통일 이후에 알게 됐으머

- 남북한의 사회 . 문화 교류를 위한 접촉이 시작된다면 반

드 시 북한은 
"

과장된 체제우위론, 위장된 동론"을 과시

할 것임.

G 러나 북한의 전문가들에 의하번 북한은 빈곤의 펑등화

사회로 모든 분야에서 납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

진성을 갖고 있다고 함.

. - 남북한 사회 . 문화 교류에 있어서 서서히 분야별로 교류,

헙럭을 진진시켜 나가야 될 짓으로 보이머

- 장기간에 걸친 계획과 인내를 바탕으로 남한이 북한으로

일방통宅 형식으로 사회문회셔 가치를 이전하는 방법에

총의릍 모 아야 될 것임.

<김성윤(단국대 교수), 
「昏서독 사최문촤교류가 남북교류에 주는 시사

점,, 
'

95 회담사무국 위촉과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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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언론분야
T

럼

1. 남북언론교류 문제

가. 남북언론교류의 특성

G 남북 민간교류 가운데 우선 생각되는 것은 언론의 교류일

것이며, 이 부분은 민간교류이기도 하면서 정부적인 차원

의 정책을 떠나서 존재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음.

- 실제 정부차원의 교류가 있을 때 거기에 수반하여 이루어

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의 교류힉며

- 이미 가장 많이 접촉 · 교류되고 있는 것이 이 분야라고

할 수 있음.

O 그 간 남북한 회담의 대표들이 번갈아 서울과 毛양을 왕래

할 때나 적십자대표들의 왕래에 동반한 것이 바로 언론인

들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.

- 심지어 낱북휴전협정에 따라 개최되는 판문점에서의 남북

간 접촉에서 늘 국외 참여접촉자는 냠북의 언론인이란

사실도 간과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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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납북언론교류 문제의 제기

0 납에서 l-/l-C최-기- 이-7어지기 시 적-헌 1988닌 이후에 북힌

방송의 중게 혹은 방의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

시·직-하있 - .

r인노1련J- 중심으V 넘J 기지-217- 주·징-w료 제기되901

북한 방송의 자-(칭취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나온 것도 비-
로 이러한 추세의 반엉이있으111

- 언론의 속성이 사실 보도 이고 비판이기 떼문에 신전 . 선

동의 효과를 도외시한 언론교류를 상정한다는 자체가 불

가능하다는 변도 있음.

(3 일1-2-적인 
'1론게1·g-이란 

짓은 바로 적군 앞에 무장해제 싱-

태로 있兎다는 보징-이나 마찬가지란 짐을 인정하지 않을

수 없음.

t공吾원 (조선일보 논설우1側), 「남북민간교류활성촤는 상호주의 입각刻

진전시커0L> (惱간 k'전망·J>, 
'

95. 7惱호)/

다. 통일지향적 언론의 역할

·[3 대내적 축1(1으로는 통일에 대한 인식적 측번과 국민계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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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통일에 대한 인식적 측면은 국민들에게 통일의 개념정립

을 비롯하여 분단상황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심어

주는 일이며

- 국민계도적 측면을 보면 언론은 국민의 통일관 및 북한관

등에서 혼란과 오류를 방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선도하는

사회교육적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

- 가치합의 도출 측면은 통일문제 인식의 확립을 바탕으로

통일논의에 대한 국민적 힙의를 이끌어 내어 국론의 통

일을 이루어야 할 것임.

0 대외적 측면에서 언론의 역할은 이제까지 적대적 관계로

규정되어 왔던 남북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전환시켜 촤해

및 협력에 대한 기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임.

- 통일이란 일방적 흡수가 아님을 전제한다면 통일지향적

언론의 역할은 우리의 언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

북한의 언론에도 해당되며

- 북한언론의 변화를 맹목적으로 기다렬 수는 엾는 것이고

남한의 언론매체들이 먼저 통일지향적 태도를 견지할 필

요가 있음.

<황경숙(한양대 방송계장), 「통일저향적 언론의 역할과 과제」 (월간 r북

한,, 
'

95. 3월호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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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남북데촤시 언론의 분제점

(J 작넌 7월 8일 김일성의 사밍-과 힘-께 국내언론은 연일 그에

관한 기사로 웠으나 어떤 언론기관에서는 l길일성주석J

으로
,
또 어떤 언론기관에서는 

「김일성J으로 표기해 국민

의 역사 인식에 혼란을 초래兎음.

. 심지어 A<은 언론매체인데도 어느 날은 주석으로 부르고,

어느 9에는 이름만을 적었으머

- 주체사상애 관해서도 )$획-한 인식을 깃지 못한 채 은근히

김일성을 미화하는 느낌마저 주기도 했음.

f) 이같은 기-치의 흔재상테는 납북회담시에도 그대로 나티-나고

있어 국민이 혼란된 김정을 털어버릴 수 없게 만들었으며

언론에 네재하고 있는 그 같은 가치의 혼재는 남북대화에 진

젼을 유도하기 且다는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더 큽.

G 국내언론은 북한에 대한 비전문가적 입장인 데다가 사전지

식의 부족으로 급걱한 1천화 등에 데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

한 싱-태에서 남북대화 취재에 니-섭으로써 사태를 적절히

분석하지 못兎움.

. 북한은 그 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남적화에 초점을 맞춰

닙-북대회.骨 최대한으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애 낱북대촤

가 때로는 동상이몽의 힌상으로 나타나고, 때로는 그 들

의 또다륜 행동의 전초적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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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국민이 낱북대화나 통일에 대해 혼란의 감정을 갖는 것도

정부가 냉전적 논리로 북한 실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

잘못된 견해를 국민에게 제공해서가 아니라, 오히려 언론

이 북한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.

- 그 주된 이유는 국내언론이 비전문적 입장에서 사전지식

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데서 연유함.

0 김일성 사망 이후 국내언론은 「김평일 망명」 및 「김정일

건강악화설」, 「강성산총리 실각설」 보도 등 근거없는 조작

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대내, 대외적으로 혼란을 야기시켰

음.

- 남북대화가 결렬되었을 때 국내언론은 그 원인 분석에서

걸펏하면 북한 지도부내의 알력 탓으로 돌리고, 군부의

강경론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

- 이러한 보도 역시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추측기사에 불과

하였음.

C) 북한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정보의 확인이 곤란하며 오보나

추측기사를 내보 다고 해도 직접적인 항의가 없다해서 보

도량을 늘리는 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

되어 있음.

- 이러한 보도관행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고, 그것이 반

복될 경우 언론에 치명적 상처를 안겨 줄 수도 있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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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'

3 )론시-내에 LA진{t리에 짖은 $은층이 싱-얜-J·< 7입되어 骨

일익니- 납북대촤 3-i<도에서 미위주의 기사骨 취급하는 경

힝·이 밀'이- 국)/J들로 하여<g- 미신을 신봉하게 만드는 일까

지 l l/W하고 있읍.

t김도엉 (방송작가), 「남북대촤시 국내언론의 역할과 문제점」, 
'

95 회담

사무국 ·S촉과제>

마. k서7- 언론의 사레외- 그 교 훈

C) 서독의 언론이 통일의 초석으로 직-용曾 수 있었던 것은 언

론인들의 /‥럭과 힘-께 젼피-매체를 충분히 활용兎기 III]문임.

- . 서독 빙-송은 동독의 시청자들이 어디에 관심읕 기울이는

지를 고 러해 서독의 체제까지도 서슴없이 비관하고, 이

념보다 객관적 · 사십적 보도를 지속兎고

- 이 11}1문에 동독인들은 동%방송보다 서독방송을 더 신뢰

히-게 되었고 자반적으로 J 모{의지를 갖게 되였음.

[ 
'

.

· 지급지 R1 납북이 네치된 힌 상된-속에서 인론교퓨는 환싱-적

인 꿉과 긴잔V 세계직인 l-경 은 급걱히 비-뀌고 있기 떼문

에, 한1욘도에서만 과거의 뇬리가 영구히 존속필 수는 없기

때문에, 언론의 억할이 히 -
' 

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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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언론은 과거의 페러다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보도

페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며

- 새로운 보도 페러다임은 바로 냉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민

족의 시각에서 대북보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해

야 한다는 것임.

G 이러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차원적인 노 력이 있

어야 함.

- 

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폭넓게 허

용하고, 상호 인적 · 물적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법적 .

제도적 환경의 개선임.

O 독일통일과 언론의 역할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

인내를 가지고 북한이 개방할 수 있는 정책과 보도 태도를

취해야 한다는 것임.

- 낱북통일을 위해 언론은 한편으로는 보도를 통해 낱북이

긴장완화 및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유도

하고

-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이 직접 남북이 교류하고 언론정보

를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.

<김택환(한국언론연구원 연구위원), 「독일暑일과 언론의 역할」

(회담사무국 세미나, 
'

95. 5. 25)>

- 43 .



비-. 통일지향적 언론의 과제

<언론내부적 과제>

G 대북관린보도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1<적인 사

힝-은 디-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各.

. 통일관린 및 남북관게 보도시 남북을 동일한 잣데로 평가

해야지 이중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되며

- 

고정관님적 시각에서 비롯되는 보도의 획일성과 한계성에

서 탈피하고

반북이데各로기적인 냉진논리나 제제우위적 인식의 들에

서 탈피해야 할 짓임.

G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인론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내

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짓임.

- 북한의 졍치 · 겅제 · 사최 · 문촤 등 각 분이·에 대한 지식

과 파힉-적 · 논리적 안꼭을 갖추어야 하며

한반V의 분단상릭-과 이의 극복을 위한 인론철학을 탐구

해이· 하1-T], 민족적 징-래에 데한 일종의 투철한 사멍김도

요청되]11

- . 북한 T 일관린 보도에서 대중엉호]-적 싱- ]y의, 신정주

의에 흐르지 않고 본질적 J 문제骨 십층적으로 파악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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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할 수 있는 능력을 고 양시켜야 하며

- 언론인은 정부의 통일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 대하여 항시

감시-%l- 비판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, 남북의 통일정책

및 방안을 역사적 맥락과 사회과학적 논리로 파악하고

해설할 수 있어야 함.

O 내용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

제시해 볼 수 있음.

- 현재의 북한 및 통일관련 기사나 프로그램을 양적, 질적

으로 개선해야 하며

- 북한 및 통일관련 보도물을 기획, 제작할 때에는 우선 주

목표를 뚜렷이 세우고, 그 전제하에 체계적인 내용을 일

관성있게 다루어야 하며

- 북한 및 통일관련 보도물의 포맷을 계속 개발해가야 함.

O 이밖에도 북한에 대한 직접 취재가 불가능하고 정보원이

관급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 관련조 을 전문화해야 할

것임.

<언론외부적 과제)

G 언론이 통일문제에 적극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방

적인 통일언론정책이 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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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정책各 인론자-1의 폭을 hi 히고 자유로운 정보유통을

보징-하여 책임있는 )L도4외- 논의省 할 수 있는 이견과 혼f

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

- - 1%적 · 헹정적 재약요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우신 이루

어져야 힘-.

> 북한에 데한 쥐-종 자료 방폭의 획-대외- 힘께 남북한 당프'f자간에

오기-는 정);L기- 기1;9사항이거나 공개7]으로써 헌지하게 국익이

니. 안보에 위힘을 초래할 내용이 아닌 힌- 공개되어이· 할 것임.

- 이 닐-에도 북한동향에 데한 정례 브리핑이 제도화되어야

하고 닙-북한 언론의 자유취재촬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

장치 마련에 힘을 기울어야 함.

<種·겅숙, r暴일지향적 언론의 역할과 과제.,>

사. 개신방안

C'J 납북대촤시 국내언론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

있음.

- 국내인谷은 전문기자를 양성해야 하머

- - 국내언론은 남북대촤시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북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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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, 이를 위해 기자협회를

비롯한 언론단체들이 정부외-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

- 국내언론은 남북대화시 우리 정부의 전략을 사전에 노촐

시켜서는 안될 것이며

- 그밖에도 낱북대화가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인 통일위업

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며, 가장 절실한 민족적 사업임

을 염두에 두고 선정적 보도 , 오보, 추측기사 등을 지양

해야 할 것임.

<김도영, 
「남북대화시 국내언론의 역할과 문제점」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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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 남북방송교류 문제

기-. 문제의 제기

G 남북관게를 좁더 원만하게 만들고, 양측 주민들이 상호 올

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일 후에 발)(g할 부

직-용을 생걱-할 떼 방송을 메개로 한 낱북교류는 상당히 중

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데됨.

e 남북방송교류 문제는 디-른 어떤 깃 보다도 민깁-하고 꼭잡

한 사안이며, . 남북방송교류와 입력은 걸국 북한방송의 개

방을 의미하는 젓으로 북한정권의 존립과도 연길되는 중대

한 문제임.

- 그럼으로 북한힌실을 무시하고 싣불리 이러저러한 제의를

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 %F더러

된

- 오히리 상호불신을 조 징·할 가능성이 많음.

0 그동안 냠북빙-송교X는 정치적 펄요성에 의헤 이루어 진

것이 대부분이었음.

그 3')j 로 남북한 1항송교R외- 협럭은 독립변수라기 <다는

종속5수리-는 주]을 인정하고

과연 l-2-송이 납북 일에 어일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기-

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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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 남북 사이의 방송 현실이 보여주듯, 남한지역의 주민들도

그리고 북한지역 주민들도 상대방 방송을 듣지도 보지도

못하기 때문에 방송에 의한 관계개선이나 방송의 커뮤니케

이션적 이해 기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양체제의

정치적 결정때문임.

<김승수(전북대 교수>, 
「
통일을 지향하는 언론의 역할과 과제, (전북대

세미나, 
'

95. 3 1. 9)>

. 나. 북한의 방송과 그 선전적 특성

O 북한은 3개의 TV방송국(조선중앙 
t

rv, 만수대 TV, 개성

TV)과 조선중앙라디오, 평양라디오, 평양인민 FM 그리

고 구국의 소리방송 등 4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

었음.

0 북한은 신문에 의한 선전과 방송에 의한 선동 및 주민동원

을 방송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대문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

라디오 방송의 특징을 갖고 있음.

- 농어촌 지역엔 무선 방송보다 제3방송으로 알려진 유선

라디오방송(엠프)이 일반화되어 있어 전주민이 언제나

라디오 방송의 선동에 노 출되어 있으며

z 유선방송은 평양에서부터 각 도 · 시 · 군 · 리까지 연결돼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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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- 헙5농징' 등의 유<lIs-송시설을 경%-, 긱- 기-정의 스 피커1;-t

홀러 나오게 되어 있음.

- 체년이 데부분 y인되어 있고, 7]단 취가 많이 이루어

지미

남한의 IE-송망이 중 . 소출력으로 y성됨에 비해 북한 리-

니 lu-송시설은 대<L분 고 출력 0.50- 1000:KW)이며

A 남한의 KDS 대외녕-송인 시-최교- 별-송만이 500-1500KW의

대舍럭으로 빙-송

- - 북한 게성 북방의 마식령산IA, 멀악산맥이 가로 놓여 있

어 남한은 사회교육방송을 제외하고 대북선진프로그램읍

제작 · 송骨하지 않음에 비해, 북한은 조선중잉-라디오를

제외히-곤 모든 리-디오 )%-송이 대남 . 대외선진방송의 성

걱을 ·깆J( 있음.

<방정배 (성균관대 교수), 「남북관계외. 전파(방송)暑일의 의미」 (성균관

대 세DI니·, 
'

95. 7 1. 3)>

다. 님-북방송교X의 겅과

0 남북한 교퓨가 정치적 이유로 우어곡절을 겨었듯이 방송a

류도 그러하있읍.

- S(l .



- 남북한이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송교류가 있었고

- 또 목적이 종료되면 원위치하였던 것이 그 역사였음.

O 분단이래 냠북한 방송교류의 역사적 흐릎을 간단히 요약하

면 다음과 같음, (표* 참조)

- 고위급회담, 국회회담, 적십자회담과 같은 각종 회담을

취재하는 방식

-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와 같은 스포츠를 상호중계하는 방식

- 북측은 중계하지 않았지만 사할린이나 연변에서 이벤트를

공동으로 주최하고 남측이 이를 중계하는 형식

- 소극적이지만 남측이 북한텔레비젼 프로그 램을 임의로 녹

화하여 뱅송하는 방식

- 쌀 회담 같이 제3국에서 열리는 회담을 비공식적으로 취

재 보도 함으로써 방송하는 것등이 있음.

(표*) 분단이후 남북방송 교류의 흐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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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김승수, 「통일을 지향하는 언론의 역활과 과제」>

라. 낱북방송교류 및 보도의 문제점

<가치의 혼재상태가 남북관계 혼란을 부채질>

G 작년 월 8일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한 후 언론은 한때 매

일같이 그에 관한 기사를 대량으로 보도 했으며, 아마 한

사건을 두고 하루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차지한 것은 해방

후 처음 있는 일이었음.

- 이러한 가운데 언론속에 내재하고 있는 가치의 혼재상태

는 남북관계에 진전을 가져오기 보다는 혼란만 부채질하
으

J v, w .

t현재-미래 (진보) : 과거-현재 (보수)>

0 조문 논쟁과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시각을 
'

재와 미래'

에서 
'

과거와 현재' 로 바꾸어 놓았음.

- 언론이 현재 이후를 중요하게 보느냐, 현재 이전을 중요

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북관계 보도는 확연히 달라질

수 있으며

- 반먼에 현재 이전을 중요시하는 시각은 과거의 청산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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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로 하는 보수적인 시각이 필 것임.

<7증되지 않은 보도 징A>

C ] 깁 1성 사1-g- 이후의 언론보도를 되돌이-보변 대부분의 오보

<. 
'

김평일 밍-l-U' 에 국한되지 앞았고, 모 주간지의 
'

깅-성산
- 리 실2-l-설' , IL는 김정일애 대힌 여러기-지 긴깅- 익-최-설,

지도J>L 내의 불촤설 등 겸증되지 않온 보도들이 일거할 수

61을 정도로 많았읍.

. 이는 북한보도에서 정보의 획-인지·체가 곤란하고, 오보를

한디-해도 북한으로부5-] 직접적인 항의기- 없을 것이기 띠]

분에 
'

쓰 번 이늑(쓰면 이 빈다고 하는 의미)' 이라는 분

위기기- 닐리 퍼져 있는데 기인하며

. - 결국 독자로부터 신뢰를 뻘어뜨러, 그 깃이 반복될 경우

언론에 치멍적인 상처를 입힐 것임.

- - 이낄-에11 북한 · 남북관게 E' 도에서 위촤김-을 느끼게 하는

깃은 
'

에정稿' 기· 의외 l 정도로 4은 점입.

1한쪽 정보에만 의존>

O 우리 언론各 지난 3년여에 결친 북한 헥문제 관런 보도에

서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정보에만 의존힘-으로써 걸과적으

로 %청LBl 많은 오且를 양산해 受음을 부인키 어려<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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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나, 
'

95. 1 1. 16)>

G 북한보도에 관한 한 남한언론은 당국과 체제의 논리에 따

라 대결적이고 부정적 시각에서 보도하도록 제약당하는 선

전기구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, 이런 보도는

북에 대한 인식왜곡과 오해 · 불신 등의 낱쪽국민들의 의식

왜곡으로 연결되어 왔음,

G 남북한간의 언론생산물 교 환, 언론인의 상대방지역 취재 ·

보도 · 송출, 프로그 램 공동제작 · 공동생산 · 공동방영, 상

주 특파원의 교환, 상대방 프로그 램의 시청취 등을 포괄하

는 남북한 언론교류의 제도화에 큰 걸림돌로 등장된 것이

남한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보도文法(mood)의 문제였음.

0 북한보도에 관한 한 남한방송은 아직 決定論的 모델에 안

주하여 정치적 도구로서 그리고 이념적 선전방송에서 이탈

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에 관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

과 주장과 비판을 국가권력이 중재하지 못한 채 국가권력

의 권력이기주의적 관점과 통일관을 비추고 홍보하는 역할

을 방송이 수행하고 있음.

<방정배, 
「남북관계와 전파(방송>통일의 의미,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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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동서독 방W-통일과 그 시사점

0 동서독 빙-송통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고 또 님'북한

관계 변동에 고 려해이· 할 시사점들을 정리하먼 다음과

같음,

. - 양 체제의 대립고1- 고도의 긴장대지관게는 이데올로기적 ·

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이질성과 차이에서 유래되고 정치

적으로 징지어지기 떼분에, 이 대림 · 갇등 관게의 변동

이Ll- 개선은 졍치 · 외교적 타힙과 합의에 의존한다는 점

. 

. . 적대 · 대허관게의 IA존 · 공존으로의 관계개선 과정에 체

제의 이질성과 동시에 우윌성이 시위되고, 우월한 체제

에 의해 관계구조번동의 이니서티브가 행사될 수 있다

(접촉을 통한 볜촤)는 점

제의 이질성이란 하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, 다른 하

나는 궁산주의적 사최주의를 의미하고, 체제가 우월하다

는 깃은 상대적 개님이요, 그깃은 상대빙-체제에 비해 더

개방적, C-] 큰 게인자-8-, 더 인간적인 짓을 포괄하는 
"

민

주성"各 의미한다는 점

. - . 상내방 체제i호외· 안정화에 기여하는 접촉과 교y라는

전제에/%-1만 우호적인 관계지속과 관게받진이 가능하다는

점 [비통일 보장)

. - 체제우월성이 시위되고, -f省한 체제가 관계c/-조%천촤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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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니셔티브를 가지는 양 체제의 관계는 개방체제 VS. 페

쇄체제, 자유체제 VS. 억압체제, 민주지배 VS. 독재지

배, 언론의 경우 다양한 의견과 주장의 스펙트럼을 가지

는 보도 VS. 하나의 독단적 이데올로기성 보도 , 객관보
'

도 VS. 비방보도, 형평적 보도 VS. 일방적 보도 등으로

특징지어진다는 점

- 체제우월성 (민주성이 기준)과 언론 페러다임의 우월성은

동전의 양면같이 분리될 수 엾는 성격을 가지고, 보도의

우월성은 열등한 언론보도가 행해지는 체제와 주민을 개

방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월한 체제호1- 언론을 동경하고

선택케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 등임.

<방정배, 
「남북관계와 전파(방송)통일의 의DD>

J

바. 남북방송교류를 위한 몇가지 제안

G 가장 비이념적일 수 있는 방송기술자들의 상호교류와 기술

협력이 실현된다면 상호 기술발전의 현황을 정확히 측정

할 수 있고, 이에 기초하여 기술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을

것임.

- 방송기자재가 대부분 일제 아니면 독일제인 것을 감안하

먼 남북한이 기술자교류와 기술협력에 관심을 기울인다

면 양측 
'

기술종속' 의 굴레를 벗어날 수 였는 기회가 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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깃임,

C) 남북의 방송인어의 문제점과 이질촤에 대하여 공동조사하

고
, 납북 1-2-송인어의 공통적 기반을 l]]-련하기 위헤 납북아

나운서의 교- 7를 제안힘-.

/.) ]-V-令기술의 공동·개발, 공동판매를 해야 함.

구체적으로는 ]N'TSO-PAL 겸용의 델레비전 수상기의 공

동 /2산과 공동보骨, VTR의 공동생산과 공동보금, 위성

밍-송 수신기의 공동보骨 )괴 공동판매, 1·t송

� 

송신 설비의

공동생산, 공동판매 등이 있음.

G 민족 공통의 고]-제이먼서도 이념적 · 정치적 색채가 가장 익·

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남북방송이 이를 프로그 램으

로 만들고, 이를 갖고 국제시장에 나가야 할 것7].

C) 님-북한 공히 올비A< 오릭-분회-기- 부제하다는 점을 고 리하여

省레비젼용 영화 · 음악프로그렙을 교 환하고, 궁극적으로는

오릭-프로그램까지 공동제작해야 함,

([) 납북한 양쪽에서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읕 신정하어 공

동의 l 1족 인물 프로그 램을 반들어야 합,

- 정약용, 이순신, 세종대욍- 긷은 위인의 )%2애를 사실적으

로 그려 빈족적 자긍심을 높인다인 민족문촤를 공유한다

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힐 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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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중의 하나는 만화영화 혐력임.

.

- 양쪽 방송이 이미 만들어진 만화영화를 교 환하고 또 공동

으로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국제만화영화 시장에 진출한

다면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이득이 있을 젓임.

G 남북한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공동의 방송채널이 필요한 바,

위성방송이 가장 힙리적인 매체로 남북한이 대 아시아권을

대상으로 한 통일위성방송을 개발하는 것이 펄요함.

<깅승수, 「통일을 지향하는 언론의 역할과 과제」>

0 님북 방송교류를 위해서는 남한언론이 그 결정론적 모델에

서 이탈하여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언론에 定向하

는 페러다임적 전환이 펼요함.

- 

그 러자면 결정론적 방송 페러다임을 걍제하고 있는 국가

보안법의 개폐나 비민주적 방송정책 등의 제도적 정비가

펄요하며

- 방송제쟉자들의 냉전적이고 반북적인 
"

이념적 스키마

(skimmer)"와 언론잣대가 의식전환되어야 함.

O 국민의 의식을 「백지장(ta6ula rssa )」로 깔보는 전주의

적 소수 정책엘리트의 의식전환도 이련 관점에서 시급히

요 구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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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적어도 방송진문인돌에게 북한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A
그것을 언론적 메세지로 제작할 1%적 권한이 획-보도]어야

남북 방송교류는 그 뭏꼬가 트일 수 있으며

비무장지대에 T'V방송 송출전환시설을 세워 비정치적 프

로그31을 교횐·, 방영히-자던가

- 라디오가 부족한 북한땅에 남한이 트렌지스터 수신기를

공중 실포하여 북한주민들이 낱한전파를 수신할 수 있게

하자는 의건도 제출1되고 있고

. 북한 전문거자들을 양성할 필요성도 있음,

<방留베, 「남북관게외. 전파(방舍)통일의 의미J>

0 냠북방송교류가 윈촬히 이 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에 관한

정보를 骨더 개빙-해야 힘-.

언론사의 녁-한방송 청취외- 신문구독을 허용하여 정보를

축적할 수 있도복 管 펄 L기- 있음,

( ) 5분기자의 양성도 펄요져-.

- 북한관계 부서에 매치되어 오喉 기간 동안 진문성을 기르

도록 해야 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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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 선정주의 보도 태도를 버려야 함.

-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점술가와 풍수지리 연구

자들이 길 일성의 사먕일시를 맞추였다는등의 보도로

국민들로 하여금 미신을 믿게 만드는 일은 절대 지양

해야 함.

0 기자협회를 비롯한 일선 언론연 단체가 추젼하는 남북 언

론교류의 문호를 개방할 펼요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

점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었음.

- 동서독 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TV 수신방식의 남북한

간 기술적 차이가 있고

- 남북한간에는 독일과 달리 동족상잔의 전쟁경험으로 상호

불신의 깊은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된 상

호불신은 앞으로 전개될 남북언론 교류과정에서 가장 큰

걸림돌로 쟉용할 것임.

- 독일통일은 수백만의 동독인들이 동서독간의 체제를 비교

할 수 있었던 데 있었음. 수백만의 서독인들은 동독을

여행했고, 동독주민들은 쉽게 서독TV를 접할 수 있었으

나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여행은 커녕 이산

가족들의 일시 상봉조차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

어떻게 해서든 셔정해야 할 것임.

<정친석, 
「

북한보도 무엇이 문제인가」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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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V. 종교분야

1.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별 현황

기-. 북한체제와 종교

C[) 북한체제에 대한 정획-한 전단괴- 보다 객관적인 9구를 위

해서는 체제적 조]근(system a ppl·oac h), 헹 적 접근

(b()havior·al 21PPI·oac h) , 역사적 접근(histol·ical

a pproac h)온 볼론 절학적 
· $리적 · 종교적 접근이 힘-께

이루어저야 힘-.

북한체제는 거데한 우상신구1체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

므로 종교적 집곤을 통한 진단이 이루어질띠] 북한을 보

다 정픽-하게 이해할 수 있음.

· % 1 992년 개정 1 북한의 새 힌)p 68조에는 종교에 관해 다

음과 긴이 2o-정히-고 있음.

-

"

공V)은 신잉-의 자X를 가진다. 이 권리는 종교긴물을

짓거나 종교의식 깁은 것을 허용하는 깃으로 보징-된다.

7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p·어 들이거나 
'

f기-사최주'[서블

해치는 테 리용할 수 似디-."

이러 한 헌법규정은 종교의 지--R-를 인정한 깃 김으모1서

도 북헌식 사최주의 제세 A-지55위 내에서만 종교의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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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 허용됨을 시사하고 있음.

O 북한의 종교는 종교 그 본래의 위치를 지키기 보다 북한

정치체제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정치에 예속된 정치의 하

위체제 (Subsystem)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.

- 1990년 4월 22일 실시된 북한최고인민회의 9기 대의원

선거에서는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는데 그 중에는

종교단체 대표 6명이 포함되어 있음.

G 북한은 종교를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북한식

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만 종교활동을 인정

하고 있음.

- 북한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규정되었다고 해도 북한헌법

규정은 김일성교시나 겸정일지시, 노동당규약보다 하위

의 법규범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한체제이므로 이러한 헌

법규정이 있다고 해도 북한권력계층의 행태 (behavior)

에 따라 종교정책이 좌우될 수 있음.

<박완신(북한사회과학원 원장), 
「
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인의 과제, (「四

주평暑, 회의, 
'

95. 1 1. 7)>

나. 불 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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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 조선불교도연1]A은 1945년 1 1월에 칭·립되었으나 1960년

대 말까지 별다른 촬동을 하지 않았음.

. 그동안 북조신불교도언UI, 북조선붑교연합회, 북조선불

교총무원 등 어러 멍칭으로 개 되었오머 1972년부터

조선불교도연1]r이리�-는 1징칭으로 정식화되었음.

- 평잉·에 중앙위원회가 있고 시 · 도에 시 · 도 위원최가 있

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, 시 · 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해

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似음.

- . 불교종파나 종단이 없는 북한에서는 조선불교도연 이

진국의 불교도를 관장하고 있으머, 그 위원장은 박태호

(범멍은 학림)이며 
「대선사」라고도 호칭함.

.

- 부위원장은 황화두(「선사」라고 호칭되머, 부위원장의 이

름은 자주 바뀜)이며 E 는 평양의 광법사에 있는 것으

로 알려져 있고 최근 펑양시내에 새로 사무실을 냈다는

보도가 있지만 하인되지 않고 었음.

G 조선볼교도연u$은 1980년대에 들어서번서 본걱직인 촬동

을 시작兎는데, 주로 남한 및 세계 각국의 불교단체들과

유대를 )%는 일과 대냠 성떵서를 1짠표하는데 주력하고 있

으1피, 종교집회에서의 설]%도 정치적인 주장과 언게되고

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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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

다, 기독교

G 북한의 종교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

기독교이며 북한의 기독교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종파나

교 파가 없이 조선기독교도연맹 (개신교)과 조선천주교인협

최가 모든 활동을 주관하고 있음.

1) 조선기독교도연맹

G 조선기독교도연맹은 1946년 11월 28일 결성되었음.

- 1974년에 조선불교도연맹과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

회외- 함께 3개 단체가 남한의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에

대한 비난성명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재개하였고

- 세게교회협의회 (WOC)에 가입하려고 시도(74. 8)하거나

아시아기독교평화회의 (74. 11), 기독교평화회의 (76. 11)

등에 참가하玆음.

G 특히 
'

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

는 조선기독교도연맹은 1981년 11월 28일에 창립 35주

년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여 고 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

안 지지, 남조선에서의 미군지배 종식 · 민족통일촉진대회

소집 등 정치적 주장을 내놓았고, 지금까지도 비슷한 내

용의 성명서와 호소문 등을 발표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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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.) 1.9%년에는 신약성서와 친{가를, 
'

M넌에는 구약성서를

번역 . 긴-毛兎고, 
'

88년과 
'

89넌 각각 봉수교최외- 칠골교

최의 긴립을 주도하는 兮 제한적이나마 종교인 본연의 활

동도 하고 있음.

C] 최3 조션기독교트1연%이 밥힌 조직목적은

. 첫쩨, 기독교인들의 구1리와 지-F-趾 보호한다.

- 둘 , 사회단체나 정당들과 친교를 省는다.

- X째, 긋f가의 번엉과 씽전에 참여한다.

- /쩨, 조-]y통얼을 위해 일한다.

다9찌], 세계평촤-2-]- 정의를 위해 일하는 진세 의 모든

개인 및 조직과 접촉을 가진다.

- 여싯쩨, 가정교회를 위해 지도자를 양성한다 등임,

(3 힌재 중앙위윈회외- 특1 1시를 AL힘-한 9개 도 및 50개 시 .

군에 지빙-위원최가 있다고 하나 지방위%최의 활동에 대

해서는 알리지지 않고 있으며, 6친명 정도의 신도가 언}.·s

에 가입兎다고 험-.

- - 연TIA의 입윈진은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엉섭 목사, 서기

장 고 기준 목사(1994. 3. ;30 사망), 중앙위원회 부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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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장 염극렬 · 김성열 · 김득룡 등이며

- 이 밖에도 이 연맹에 소속된 목사가 20-30명이 있다고

하나 알려진 사람은 거의 없음.

2) 조선毛주교인협회

G 북한의 특정 종교단체 중 가장 늦게 결성된 것힉 조선천

주교인협회임.

- 19%년 6월 30일 평양에서 「교회의 발전과 毛익옹호,

교 인 호상간의 연계와 단합을 도모 하여 사랑과 화해, 평

화를 위한 복음정신에 기초하여 각국의 천주교인 및 단

체들과도 친선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그 들의 요구를 반

영하여 결성하게 되었다」고 하는 등 그 조직 취지는 비

교 적 정치적 색채가 적음.

- 그러나 그후 지금까지 10여 차례 담화나 성명서를 발표

하면서 김일성 신년사 지지성명, 남한의 구속종교인 석

방요구 성명 등 주로 대남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음.

- 특히 1989년 이후에는 이 협회가 「전대협」 대표 임수경

양과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의 방북과 귀촨, 그리
'

고 구속 등과 관련된 성명서나 담화의 발표에 주력하고

있는 듯하며 낱한의 카톨릭 단체나 교 황청과도 일정한

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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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조 선천주교인헙최의 지방조직은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

는 것으로 보이며, 중잉-조직으로는 중앙위원회가 있음.

- 중잉-위원회의 위원징-은 장재철(사무엘), 부위윈징-은 문

칭-학0게11로)이며

- 징-충성딩-은 신부가 일이 신도최장과 부최장 제제로 운엉
도]고 있으나

- 회장은 공석이며 부최장은 차성근(율리오), 동시만(다내

엘)이 맙고 있는 젓으且 알리져 있음.

- 그빌에 헙최 산하에 조직부외- 국제부가 있다고 하나 구

제적인 필동은 빌로 알러지 있지 않음,

리-. 천.도교

C) 조선천도교 중잉-지도위우1최는 1946년 2월 1일에 칭-림되

었고, 1946닌 2월 8일에 칭-닝-된 북조선 친도교 우당과

거의 같은 조 직으로 철성되었음.

- 최3에도 천도교칭우당과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는

조직상으로는 이%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일단체외.

갑이 횐동힘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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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재 북한에서 천도교는 신자 수나 교 당 혹은 성직자 수

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한의 종교단체들을 이끌

어 가는 역할을 하고 었는 것으로 보임.

G 해방 당시 천도교는 북한에서 가장 큰 종교세력 (신자가

약 280어만명)이였으며, 초기 북한체제와도 상당한 협조

관계를 유지했고, 「청우당」이라는 정당을 조 직하여 북한

정치체제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음.

- 그렇지만 6 · 25 이후부터 1970년대초까지 북한 천도교

의 활동은 거의 없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조선천도

교 중앙지도위원회 명의로 여러 차례 성명서를 발표할

뿐 종교적인 행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

않았음.

G 이 단체는 19卽년 5월 30일 조선종교인협의회를 결성하

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다른 종교단체들과 함께 수

차례 대남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음.

G 현재 평양에 중앙지도위원회가 있고 시 · 도별로 지방조직

이 있다고 하나 공식적으로 지방조직의 활동상황이 WC

된 적은 없음.

-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의 임원진은

류미영 (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겸 천도교

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), 여봉구(조선천도교회 중앙

지도위원회 부위원장 겸 천도교청우당 부위원장), 한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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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(조선천도교회 중잉-지도위원회 부위원장 겸 천도교청

우당 부위원장), 백헌욱(조선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

교촤 장), 윤이용(조션>도교회 중잉-지도위원최 고문)

등이나 수시로 번겅되기도 힘-.

미-. 기타 종교

0 북한에서는 기독교, 불교, 친도교 등 떻몇 종교만이 멍맥

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-의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

안려진 짓이 
'似음.

- 다만 사전 등 문헌을 통해서만 여러 종교들에 대한 이해

를 할 수 있을 뿐인데, 로조 선밀대사전 에서는 비교적

자세한 실멍이 되어 있고, 종전의 부정적 펑가도 없어졌

음. 아미-도 이런 사전들이 북한 주민들이 세계의 주요

종교들을 알 수 있는 유틸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음.

<昏성민(헌대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), 「북한주민의 종교별 이해 및 현

촹J (惱간 f통일1, 
'

95. 6惱호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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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낭북 종교교류 현황

G 분단이후 남북한간의 종교교류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

동토지대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을 초래하게 된

원인은 그동안 북한이 
"

지구상에 단 하나의 종교회1- 미신

이 완전히 엾어진 나라"로 변했고, 남한의 각 종교들 역

시 반공일변도의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.

-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종교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

는 분단 장벽, 즉 정치적 현실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데

그 원언을 찾을 수 있음.

G 70년대에는 북한에서 종교단체들의 활동이 조 심스럽게 재

개되면서 남한과의 직접교류 보다 국제적연 종교단체들을

통해 북한의 종교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했으나 별로 성과

를 얻지 못하였으며, 북한은 그 들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

계에 였던 나라에서 개최된 국제적 종교회의에 적극 참여

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결의문 등을 채택하기도 하였

음.

- 1975년에 인도의 고 타얌에서 개최된 
'

아시아기독교평화

회의' (ACP디에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들이 참석하여
"

한반도문제에 대한 결의문"을 채택했고

- 1976년 체코의 부르노에서 구소련과 동유럽, 비동맹국

가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만든 초교 파적 연합운동체인
'

세계기독교宅화회의' (WCPC)에 조선기독교도연맹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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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 이 첨·여하어 
"

조신에 관한 걸의문 및 성떵"을 체

텍兎음.

C[J 한편 북한은 남한의 종교세력, 톡히 반정부직 입장에 있

던 종교세력들과 언게를 맺으리 兎으머, 이와 동시에 국

제적인 종교단체들을 통해 종교탄압과 말살o]라는 국제적

비난合 피하러 兎음.

북한딩-국은 반동잔재세럭으로 v-정兎던 종교세럭이 사회

주의 견설과 데남 통일전선구축을 위한 국내외 통합세

력에 유용하다는 판단을 하있던 젓입.
J

0 L[러나 북한이 국내적으로는 종교의 재)1을 업려兎다는

점은 1972년에 개정 · 공포된 
'

조 선빈주주의 인민공촤국

사회주의 힌]침' 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.

즉 헌]%에 신잉·의 자-(외- 
"

반종교신진의 자유"를 동시

에 규정힘·으로써 북한내에서 Y교의 자유를 제한兎던

것임.

G 남한의 종고1인들도 북힌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대

닙-비방 1길 도발을 비난하는 대북성멍을 발표하기도 하었

으Ll- 부분·적으로는 해외에서의 북한 종교인 집촉을 시도

省음.

1970닌데에는 납북한 모E든 종교교류를 위한 시도에 불

과兎고 어띤 직접적 접촉이나 교류는 없였으며, 다반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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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

호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는 측면에서 1 의미를

찾을 수 있음.

G 이에 비해 1980넌대초부터 현재까지는 직졉교류의 시도

및 해외에서의 접촉이 빈번해지는 양상을 보여왔음. 이때

부터 북한 천주교인 대표단이 바티킨과 중국을 방문하는

가 하면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중국, 미국, 일본 등

지를 빙문하였으며 기독교연맹 대표단도 일본, 미국, 스
. 위스 등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기독교계와 만나기도 하

였음.

- 반면 북한은 
'

8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전의 극단적인 반

종교정책을 잠시 뒤로하고 종교를 대남 통일전선의 구

축에 적극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종
교 인들을 해외에 순방 혹은 방문시키고 국제적인 종교

회의에도 적극 참여케 했으며, 최근에는 그러한 활동을

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.

G 결국 북한은 북한 종교단체들의 대표자들을 해외에 순방

시키거나 종교회의에 참석시켜 북한에 종교가 있음을 알

리는 동시에 그 들을 통해 북한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대

남선전을 함으로써, 이른바 남한혁명역량과 국제적 혁명

역량을 강화하고 있음.

- 익러한 노력은 1980년대초부터 해외동포들, 특히 기독

교 인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종교인회의를

주최한 사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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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. . 특히 북한은 1981넌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
'

조국통일을

위한 북과 해외동포기독자간의 대화' 를 개최兎고, 세게

긱-지에서 그 최의를 연레적으로 주관하고 있음,

- 또한 남한과 해외에 있는 종교인들의 T牙북도 적극 허용

하거나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음.

0 북한이 남한관런 종교인들의 방북에 적극적이었딘 이유는

종교적 교 류EL다는 그 저번에 그 들의 정치적인 게산이 깐

러있기 떼문이리-고 할 수 있음,

· - 북한의 의도는 특히 최근 두 차레에 걸친 빌리 그레이엄

목사의 ]-9-북에서 드 러났는데 북한이 방북을 허용한 데

에는 미국대통령과 김일성의 친서 혹은 메시지 전달에

주된 X적이 있었으며

- 방북 종교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북한의 정치적 필요를

역으로 이용하여 북한에 선교를 하러는, 말하자변 동상

이몽적인 목적으로 방북에 적극적이兎음.

- 그렇지만 11러한 교류를 통해서도 북한의 종교헌실을 이

해할 i 있는 계기가 만骨어졌다는 변에서는 의의가 있

다고 할 수 있음.

1995넌 4월 현재 북한의 종교인들은 낱한을 방문한 적이

한번도 없었으머, 떨 빈의 계획과 시도가 있었으나 성사

되지 못하고 납북한 종교인의 교류라는 1꾄에서 볼 때 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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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의 종교인들이 직접 접촉하고 대화를 갖는 일은 매우

드물었음.

- 다만 남한의 종교인들이 북한에 가서 북의 종교인들을

만나거나 해외에서의 접촉한 사례는 여러번 있었음.

<고태우(북한연구소 연구부장), 「광복 50주년계기 남북종교인 접촉전망

및 당국간 회담으로의 유도방안, (회담사무국 서1미나, 
'

95. 2. 9)>

O 종교계의 교 류는 각 종교별로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며, 특

히 미국 등에 살고 있는 종교인들의 북한 방문이 잦아지

면서 남북 종교인간의 교류추진이 희망적인 모습으로 드

러나기도 했음.

-

'

韶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세계교회협의회의 주선으로

남북기독교인이 만난 이래 개신교도의 남북 접촉이 가

장 촬발한 편이며

-

'

92년 2월에 남북한 교회대표가 판문점에서 상호방문문

제를 협의한데 이어

-

'

93년 4월 개신교의 진보와 보수교단은 
'

평화통일을 위

한 남북나눔 운동' 의 창립총최를 가졌음,

G 또한 북한 어린이에게 16억원 어치의 분유를 보내는 것을

펄두로 장기적으로 예배소, 벙원, 탁아소 건림과 의료기

- 75 .



기 생산지원 및 버스 승용차 둥의 지원을 결의兎고, 북으

로부터는 백두산 나무외- 급강산 돌로 만든 십자가, 성찬

기 (譽) 등을 보내주도록 요청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음. .

-

'

95년을 
'

펑촤와 통일의 희년' 으로 선포하] 
'

낱북인간

띠잇기' 행사도 省였으니-

-

'

92년 북한 대표의 서울 ]分문이 수포로 돌아간 후 사람

의 교류가 아닌 물긴의 교류로 벙맥을 잇고 있는 실정

임.

C-) 구체적인 인적 교류가 요원한 상태에서 
'

95년 3월 대종교

의 안호상, 김선적 씨가 볼범적으로 북한에 들어가 단군

릉을 침-배하고 돌아와 사최적 충걱을 주었음.

<공吾원(조선일보 논설위원), r s·북 민간교류 촬성촤는 상호주의 입각해

진전시켜야J (惱간 T전망」, 
'

95. 7월호)>

- /b -



3. 남북 종교교류의 성과와 문제점

가. 성 과 
'

G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할 만큼 영향력을 지닌

종교지도자들이 직접 방북하거나 제3국 등에서 북한 종교

지도자들을 만나 대화함으로써 북한사회의 실상을 오히려

잘 파악하게 되었음.

- 이로 인해 분단의 장벽으로 차단된 북한사회에 대한 멍

목적 불신이나 환상적 기대같을 제거하는 좋은 경험을

갖게 되었고
團

- 북한 종교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도 북한 체제의 특수성

을 감안한 이해에 도달하여, 대북 선교의 가능성과 방법

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안

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음.

G 천주교의 경우는 1984년 3월에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고

마태오 신부가 한국 신부로는 휴전 이후 최초로 북한을

방문하여 북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게 됨.

- 

고 마태오 신부의 방북 결과 비록 북한에서는 천주교회

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, 북한 당국이 천주교 신

부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

확인하게 되었고

7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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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오히러 북한 당국이 이같은 통로를 통하어 남한 천주교

외-의 접촉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느낍

을 갖게 하었음.

<김吾은(대치吾교회 주임신부), 
「
북한의 종교와 종교교류」 (惱간 「북

한,, 
'

95. 7월호)>

니-. 문제점

G 칫째로, 정부의 대북정첵과 종교계 일부와의 견해차이의

노정임.

- 물론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가 일는 것이 민주주의의

속성이기는 하지만, 북한의 대남정책의 일관성에 비한다

변 의7점으로 직-용할 수 부1-쩨 似는 것이 현실임.

- 이에 대한 견苟의 일치를 이루는 것은 일단 정부의 못임.

X 3년의 기독교협의회와 기독교도연1[15과의 선언에 1굉시된 비전

힝)장기수의 문제 같은 것이 좋은 에

. - . 동 선언에서 북은 명단까지 선언문에 명기시켰지만, 남

의 겅우는 
"

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 피해자"라는 식의

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省을 f임. 좀더 구체적이고도

정획-한 언금이 꾈요함을 갑지하게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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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둘째는, 남한의 종교계에 있어 제각각의 목소리와 개별

적인 접촉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임.

- 더우기 대부분의 졉촉시도는 무분별한 행태를 보여주고

있음.

y 대종교는 대종교와 관계없는 북한 천도교오1- 만나고 합의하고 개

신교 역시 교회협의최만이 독주하고 다른 교 단들은 소외되고 있

으며, 다른 종교외-의 협의같은 것은 아예 생갹할 수 없는 실정

- 다원성이라는 측면이 민주주의의 속성이라고 완고하게

주장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협의

같은 것을 유도해내야 함.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

문회의의 종교분과위원회나 한국종교평화회의 (XCRP)

를 통한 최대공약수를 염출해 내지 않으면 안될 것임.

G 세째는, 평양의 단군릉 같은 민족 정통성의 문제에 직면

하였을 때 범종교적 차원에서의 대처가 펼요하다는 사실

을 깨달아야 함.

- 종교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

그 진위나 숭배여부를 떠나서 민족문제로서의 단군릉에

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는

것이며,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며

- 정부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무관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밀

입북하는 모 험을 할 수 밖에 엾는 상촹이 야기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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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 끝으로, 앞으로 있을 종교인듈의 방북 욕구를 정확히 파

악하는 일이 중요한데, 그깃은 방북 신칭 또는 여론조사

등읍 통해서 그 욕구와 배경을 정획-히/ 파익-하고 대처하

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.

. . . 이를 위해서는 
「방북지침J(가칭)과 같은 것을 제정할 필

요가 있다고 보여집.

([) 종교인의 방북과 기업인의 방북을 동일한 차왼에서 본다

는 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음.

- . 종교인의 방북은 기업인과 비교해 볼 떼 그 성격이 아주

상이한 깃으로 기엄인의 경우는 기업의 이윤을 통제하

는 빙-벌이 있지만, 종교인의 경우에는 그짓이 불가능한

짓이 헌실이기 때문임.

<고태우, 「남북悟교인 접촉전망 및 당국간 회담 유도방안」>

() 대북 선교의 교 I C보를 3L축하려는 욕십올 앞세워 가시적 성

파에 집쳐-하는 한긴주의에 매-計되거나 교 파주의적 분얼상

을 노정시켜 혼돈을 이·기시키는 등 문제점이 일지 않았음.

. - 납북한 종교교류를 민족적인 차%에서 접근하기 보다는

일빙-적인 교 세획-징'을 5표로 삼거니- 교세를 과시하는

경1 인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어

- t擔 -



- 민간 차원의 교류증대를 위한 창구의 역할을 하기 커

녕 오히려 북한 당국의 경계심을 촉발시켜 남북관계의

. 폭을 넒혀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

가 없지 않았음.

<깅番은, 
「북한의 종교와 종교교류」>

G 그러나 종교계의 교류는 북한의 종교관이 변하고 정책의

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음.

- 북한은 눌 남북 종교의 교류를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
"

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야한다"고 말해왔는데

- 미국과 북한간의 경수로 협상이 타결된 만큼 앞으로 과

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기대됨.

<공종원, 
「낭북민간교류 활성화는 상호주의 입각해 진召시켜야」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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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결 어

가. 종교인의 과제

f3 한d 종교 가 남북한 종교교류접근의 주억이 도]기 위해

서는 먼저 
'

민족의 통일' 이라는 대명제 앞에 통합된 모습

을 보여 건전한 통일문화 칭-조에 앞장서야하고 이 통일문

촤를 진 종교인, 젼 국민에게 악산시키도록 해야함.

. - 한국 종교게는 민족통일에 대비한 칠저한 민간교류거H방

안 언구로 구체적이고 단게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해이·함.

G 님-북한 종교교류접근은 정부의 단계 통일정책과도 연게

하어 단게적으로 모색해이·힘-,

0 남북한 종교교류접근은 정부의 3단계 통일과정고]-도 언계

하여 단계적으로 모색해이·함,

칫 단게인 최-해외- 협럭의 단게에서는 넙-북종교게 상호간

의 촤해와 험럭, 교류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

며 1리기위해서는 북한종교에 대한 철저한 언구가 신

헹되어야 힘-.

- 두빈쩨 단계인 낱북연함 단계에서는 남북한 종교교류의

제도최-와 함께 촹띵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 력해야

할 것임. 에를 들먼 납북기본합의서 등에 종교교류가 포

함되도록 하여 다른 사최문화교류에 우선하어 종교교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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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

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함.

- 세번째 단계인 1민족 1국가 단계에서는 남북한 종A계

가 이질화된 남북한 동포의 생활문화를 하나로 묶는데

기여해야 할 것임.

0 보다 효율적인 남북한 종교교류협력정책을 추전하기 위해

서는 민주평화통얼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강

화해야함. 범종단적, 초당파적 조직기구를 만들어 보다 강

력하고 일관된 남북한 종교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해야함.

- 이러한 범종교적 강력한 조직기구가 없을 경우 각 종교의

조직이기주의가 발섕하여 물질주의적, 경쟁지향적 종교교

류협력은 오히려 민족통일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
G 한국 종교계는 서로 자기종교의 조 직이기주의적 行態를

버리고 
'

민족의 평화통일' 이라는 소명의식 앞에 낱북한

종교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임.

- 이를 위해 한국 종교계는 서로가 타종교 활동의 특성을

이해하고 통일이라는 대명제 앞에 상호협력하는 자세를

취해가야할 것임. 과거 3. 1운동당시 민족독립이라는 과

제 앞에 함께 일어섰던 선조들의 민족정신을 이어받아

한국 종교계는 민족의 통일이라는 과제앞에 함께 노 력

하는 자세를 취해가야 할 것임.

G 낱북한 종교교류협력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종

- 83 -



교통일기금이 획-보되어야 힘-.

힌재 ·각 종고%로 무니진 북한종교시셜복구비용이나 통

일비용을 모금하고 였는것온 좋은 일이나 민족의 통일

이라는 내멍제앞에 징-기적으로 %첨종단차원의 공동종교

통인기급을 확보하는깃이 중요한 과제리- 생긱-함.

- 한국 종교인骨이 민족통일에 관한 협릭적 태도를 취할 때

종교인듣의 긴진한 통알분촤 창조는 물론 북한 종교%들

과의 통일을 위한 교규헙력도 촬발하게 이루어질 깃임.

<박완신, r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인의 과제」>

니-. 통일과 종교

w

f'3 인간의 존엄성을 췌손하거나 제한할 모든 인위적 요소외-

졔도적 장치를 용납하지 않는 보펀직이고 초월적인 가치

普 증거한 딩-위의 세계가 바로 종교i]. 이런 의미에서 종

교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사회의 궁극적 구원을

지향하는 일문제롤 외)진실 수 SA으며 닙-북한 종교교류

의 E질적 의미를 일건할 J'i 있음.

동서독의 경-f룰 且1펀 종교교%f가 인도주의적 헙력의 길

을 마런하번서 현실 정치에 있어서도 통일을 앞당기는

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교 畓을 쉽 발견할 수 있읍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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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독은 통일을 앞세우기 보다 동독의 어려운 처지를 도

와 분단하에서도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는 길을 열어

나가려고 애썼고, 동독 역시 이런 서독의 태도를 액면

그대로 받아 들였음.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은 정치적 차원에서 교류 협력

을 주도하거나 통제하기 보다 민간 차원의 협력, 즉 종 
'

교교류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맡겨 보다 지속적이고 폭

넓은 관계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배려하였음.

- 그 결과 동서독 내부의 정치상황의 변화나 유럽의 안보

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동서독 주민들간의 교

류완 협력을 증대시키는 내적연 진전을 꾸준히 이루어

나갈 수 있었으며 바로 그 힘이 독일 통일을 앞당기는

원동력이 된 것임.

G 북한의 경우도 %년대 중반 이후 주체사상과 종교의 관련

성을 언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을 펼치게 됨.

특히 북한은 외교적 고 림을 탈피하는 대외 선전적인 차원

에서 종교의 유용성을 주목하게 되고, 한국사회 내의 민

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종교세력과의 연대에도

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음.

- 그 결과 1988년 10월에 평양 장충성당과 봉수교회가 문

을 열고, 1992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종교에

관한 법조항을 완화하여 종교의 자유를 조심스럽게 인

정하는 변화를 니-타냄. 물론 이 헌법 조 항은 종교가 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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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체제의 질서를 교 란하거나 외세의 영향력을 끌어 들

이는 짓을 경게하는 뚜럿한 단서 조항으로 철저히 보호

( ) 되고 있음.

0 이-직까지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사회

단체에 불과하고, 그 역할도 북한 주민들의 신앙생촬을

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종교 본언의 임무로

언겯되고 있지는 못함.

- 단지 북한사회의 최대 잇슈인 통일운동에 도웁이 되는

도구적 역할에 머물 수 밖에 M,고, 남북한 종교교류도

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似음.

.

- 때문에 지금까지 남북한 종교교류는 그 도구적 억할에

대한 의구심의 표적이 될 수 빌에 없었고, 이젓이 남북

힌 종교교류의 촬성화를 가로믹-는 최대의 장애骨이기도

하였음.
a

G 남북한 사이에 본걱적으로 대두될 인도주의적 교 류와 협

럭의 큰 몫을 딤·딩-해야 할 역힐이 바로 체제와 이념을 초

월힐· 수 있는 종교에 부여되고 있음.

. 납북한 종교교류는 남북한 사회의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

도모하는 누룩의 구실을 하여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이

루는 원동럭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 그 역할을 역사적

소1정으로 부어받고 있음.

<김暑은, 「북한의 종교와 종교교류」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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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남북여성교류 문제

가. 남북여성교류의 특성

G 낱북여성간의 교류는 정치성배제, 
"

여성적 조직원리"라 할

수 있는 유연성, 사회부문을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

륵성을 갖고 있음.

- 남북여성간의 교류는 대부분 비정치적인 면에서 이루어질

수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를 지속시킬 수 있고, 길등을 해

결할 수 있는 일종의 쿠션역할을 할 수 있으며

R 북측 여성은 언제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, 우리측 여

성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약힘.

- 또한 여성교류는 경적되고 苟일 · 공격적인 정치성이 강한

남성중심의 교류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, 유연성을 가지고

이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상대를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

장점을 갖고 있음.

* 특히 여성에게 훨씬 강한 
"

정감적 성향"을 잘 활용하면 낭북

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데 크 게 기여

<이온죽(서울대 교수), 
「남북한 여성교류의 특성과 문제점」 (회담사무

국 세01나, 
'

95. 10. 31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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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낱북어성교류의 중요성

G 여성의 침-이가 가장 유리한 부문은 사회문촤교류이머, 이

부문의 교 류를 통헤 남북한 동질성 탐색 · 회복 및 신뢰성

을 높일 수 있을 것임.

C 님-북한의 여성교류는 21세기의 새로운 통일국가상의 제시,

님-너 양성펑등의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매우 긴

2하고도 중요한 것임,

. 낱북간의 찰등을 줄일 수 있는 걸정적 역힐을 하는 것이

바로 여성교류이머

- 어성교류를 叫대시키기 위헤서는 무엇-보다도 민저 북한어

성에 대한 정획-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함.

<손昏숙(한국어성정치언구소 소營), r g북한 여성교류의 경과외. 향후

전망. (효1딤'사무국 세미나, 
'

95. 10. 31)>

다. 남북여성교류의 경과

G ].990년 4월에 한국부인최는 
'

납북한 여성단체 교 류추진위

원회' 를 긷성兎으며, 여성정치언구소나 한국어성개반원

혹은 YWCA 등 어성게가 이 때를 전후하여 북한을 바로

알자거나 통일어긴을 조 성하기 위한 본걱적인 직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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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였음.

- 이 움직임의 결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
'

90년 9월에
'

남북한 여성단체 교 류' 暑 주장하고 결의했으며

-

'

91년 한국부인회는 평양에서 남북 토속음식 경연대회를

열고 다음 해에는 서울에서 남북 수예품 전시회를 갖자는

제의를 했음.

G 그러나 이런 제의는 비정치적 여성들의 민간접촉으로 좋은

아이디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현되지는 曾

았음.

*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회신을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임.

G 그러나 1991년 5월 남북한 여성들은 일본의 도쿄에서 마

침내 첫 만낱을 가졌음.

-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주최로 
'

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

역할' 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였으며

- 이를 계기로 11월에는 북한의 여성대표들이 서울 토론회

에 참석, 큰 기대를 모았음.

G 이후인 
'

92년 9월에는 평양에서 남북 여성들의 토론회가

열릴 수 있었고 거기서 정신대문제의 공동보조와 여성회담

의 정례화가 함의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여성교류의 진전은

- S9 -



似었음.

<공종원(조선일보 논설위원>, 「남북민긴·교류활성촤는 상호주의 입각해

진전시켜야」 (惱간 r전망」, 
'

95. 7惱旦)>

라. 남북어성교류의 문제점

0 이제까지 냠북여성접촉 · 교 류는 r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

역할」 세미나,. 일본의 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어성토론

회, 종군위안부 연대회의, 기타 국제회의에서의 우연한 접

촉 동 수차레 이루어져 왔음.

G 그러나 이외의 겅우에는 북측이 남북어성접촉 · 교 류를 정

치적으로 이용하려 領기 문에 불성사되었음.

- 우리측 여성단체가 제의한 토속음식겅언대회, 미용대최,

꽃꽂이대최 등에 대해서는 북측이 무응답하이 성사되지

못하었고

- 그데신 북측은 단군능 준공식, 대민족회의 2석요청 등

정치성이 강한 헹사에 우리측 관련 어성인사를 초청함으

로써 불발로 끝났음.

O 남북여성긴-의 접촉 · 교류는 r상대방이 있는 게임」 으로 서

2북의 정치적인 상힉-에 따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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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진척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.

- 북측은 이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해 온 성향이 매우

강하였고

- 반면 우리측은 북측에 대해 지나치게 경계하는 가운데 소

극적 자세를 견지하거나 그 추진과정에서 여성을 의도적
으로 배제하였음.

* 이와 함께 여성계 및 시민사회의 북한에 대한 철저한 연구

및 준비 부족도 문제로 제기 가능

G 남북여성교류는 외형적으로 보기에 상징성은 있을지 모르

나, 자칫하면 내용적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

점이 내재해 있음.

- 남북 양쪽에서는 모두 여성의 사회정치적 지위가 낱성에

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

친목지향적인 색채를 띨 수 있으며

- 낱북여성교류가 비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

고 북한이 계속하여 정치성을 고집할 경우, 남북여성교류

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우리측에서는 사전

정치성 배제를 요구해야 한다는 난점이 있음.

- 남북여성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여성계 스

스로 가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협조하여 내부적 갈등과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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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을 지양해야 한다는 자기반성이 필요함.
a

<이온죽, r남북한 어성피류의 특성과 문제정.>

마, 남북어성교류의 획대방안

C3 남북여성교류는 그동안의 교骨경험을 ]J추, 성찰하는 가운

네 정치성 배제, 인도적 · 문화적 교 류에 중점을 두어 장점

을 최대한 삳리고 문제점은 하루속히 극복하는 가운데 계

속되어야 할 것 ].

0 남<한의 여성교 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 상

考이 y선 안정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한 스스로의 노력도

펄요힘-.

- 우리측 서는 정권안보를 위한 통일정책의 지양, 정부개

입의 최소촤와 민간자율성 회-대, 재정적 뒷받침 및 여성

지도자 · 단체간의 상호신뢰회복이 요망되머

- 북寺애서는 어성교퓨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 것

이 무엇보다 필요함.

- 이와 함께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선호외- 북한의 정치 . 군

사 우션주의를 접곤시킬 수 있는 1分안의 모색이 필요힘-.

<손昏숙, r g북한 어성교류의 경파와 향早 전망」>

- 2 .



2. 남북스포츠교류 문제

가. 스포츠교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

G 스포츠는 단순한 체력 증진이나 쟁뿐만 아니라 각기 다

른 개성과 이해를 지닌 이질적인 개인유기체 0固<有機體)

를 사회적 공동체로 융화시키는 역할도 함. 즉 스포츠는

사회 통합과 사회 이동은 물론, 정치 · 외교적인 기능도 갖

고 있음.

- 1990년에 있었던 「남북통일축구대회」와 1991년에 있었

던 「세계탁구」 및 「세계 소년 축구」 단일팀 구성 참가

는 반세기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온 남북관계에

새로운 전기를 마런해 주는 계기가 되였을 뿐 아니라

- 상호 이해 및 毛선을 증진시켜 주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

수 있었으며

- 비록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

스포츠가 남북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앙은 것

으로 평가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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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납북스포츠 교류의 정치적 기능은 두제제간의 극단적인 대

겯구도로 밀미압아 순기능01園機能)과 역기능(逆機能) 두

갈래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.

-

- 순기능이란 납북간의 화합과 교 류 · 협력을 위해 긍정적인

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

- . 역기능이란 어느 일방이 스포츠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

어 선린관계를 저해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등 남북관게에

부정적인 엉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함.

G 순기능적인 측먼을 살펴보먼 남북한간의 스포츠 교 류를 통

해서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떠나 동족으로서 하나됨을 뜨겁

느낀 겅험이 있음.

(J 이외- 같은 겅험들이야말로 남북간의 대결의식을 완촤시키

고, 촤힘퍽 분위기를 조성하머 통일의 의욕을 자극하는 하

나의 정처적 순기능이 아닐 수 없음.

- . 1990넌 9월 북경 아시안게임을 관람하던 남북한 동포들

의 공동응원은 한 핏줄, 한 헝제라는 갑격의 눈물을 畓

리며 감동적인 장먼을 연출하머 통일을 향해 달리고 있

었음.

- 1990년 10월 남북한 축구선수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

55넌만에 경 · 평 축구대회 (통일축구대회)를 제개하였고
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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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또한 1991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탁구와 축구의 단일

팀구성을 통해 
"

지바 탁구대회"에서 여자 단체팀이 우승

하였고, 
"

리소본 축구대회"에서 남북단일팀이 8강에 진

출하였음.

0 역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남북 스포츠 교류

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음.

- 1964년 동경 올림픽대회 단일팀 추진은 북한의 IOC 가

입용으로,

- 1979년 평양 탁구대회 단일팀 추진은 남한팀 입북 방해

용으로,

- 1984년 LA 올림픽단일팀 추진은 북한팀 불참 명분용으로,

- 19%년 서울 올림픽단일팀 추진은 대회 방해용으로,

- 1990년 통일축구와 탁구 및 축구단일팀 구성 성사도 조

국통일에 기여보다는 당시 북한의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

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선에서 끝나고 말았음.

G 스포츠의 정치적 역기능은 북한측에 의해서만 야기하고 있

는 젓은 아님. 남북한과 같이 이데올로기가 대결되어 었고

긴장되어 있는 냉전구조 속에서는 어느쪽이나 정치적 영향

을 받지 않을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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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, 남북스포츠교骨에 대한 낱북한간의 입장차이

e 남북한은 공히 띵분상으로는 스포츠교 를 
"

통일을 위한

가교요, 민족적 신뢰와 일체김- 회복을 위한 빌관"으로 역

실하고 있으니- 내번 으로 들어가 보번 각기 엇갈리는 목

표를 숨거 놓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似읍.

t 리측 입장>

0 납북스포츠교류에 대한 우리측의 목 이 
"

민족적 화해와

신뢰를 비-팅-으로한 평회-적 조국통일"에 있음은 )정)책한 사

실이며 띠-라서 우리정부는 점진성의 M리에 임각하여 3단

계 추진빕을 깅-조하고 있음.

. ].단게로서 종복1値 교 X를 정레화하고,

· 2단게 서는 주요1 f제경기에 단일팀을 구성 · 참가하u],

- 3단계에서는 국제체육헹사를 공동주최하는 등 
"

선 교류,

후 통합"이리-는 기뵨입장을 취하고 있읍.

G 즉 스포츠 교류가 1가딕-이 되어 국제데회 단일팀 구성 . 침-

가가 O
'

lY어져야 한다는 i]장이었고 이는 북한과의 晋임似

는 대촤와 교류骨 통해 북한 사회룰 개방하고 민주화를 촉

진하므로서 펑화적인 봉일을 이끌어내려는 우리정부의 3단

계 통일론과 1기을 같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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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남북 스포츠 교류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도 표면성으로는

남한과 다를게 없으나 남북 스포츠 교류를 궁극적으로는

민족의 익질화 극복과 통합, 화해와 협력체제 구축의 수단

으로 삼고있는 것이 틀림엾으며, 스포츠 교류를 북한의 통

일노선 관철을 위한 교 량적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음.

O 남한이 「선 신뢰구축, 후 정치통骨」의 점진적 과정을 거치

고 있는데 반해, 북한은 「선 정치통합,후 신뢰구축」의 역

순을 주장하고 있음.

- 스포츠교류도 「선 단일팀, 후 쳔선경기」 수순을 주장하고

있는 것이며, 북한의 소포츠교류 접근이 「고 려민주연방공

화국」창립 방향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들이 주장하
' 

는 단일팀의 평칭에서도 명백히 드 러나고 있으며

- 남북단일팀의 호칭을 
「
고 려」 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

지 않고 었는바, 이는 「고 려민주연방공화국」 의 「고 려」

를 그 대로 채택하자는 데 연유한 것임.

G 남북체육회담에 임하는 북한측의 협상태도는 체육회담의

제의 단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, 회담 전개과정에서 유

리한 고지를 점령한 후 회담결렬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

하는 전술을 항상 쓰고 있으며,그들 나름대로의 소포츠외

적 전략 목표가 항상 내재되어 있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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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79넌의 체육회담은 제35회 펑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

불과 3개월 앞두고 제의된 것으로, 단오{팀 구성원칙읕 내

세워 한국팀의 침-가를 원천적으로 봉 하기 위한 것이며
-

'

84 LA올림픽 단일팀 참가를 위한 체육회답의 겅우도 올

림 참가선수 명단 제출일이 불과 개월밖에 남지 않은

싯점에서 남북체육최담을 진격 제의하여 남한 단독으로는

LA을림픽에 침-가하지 曾兎다는 약속을 요구하玆음.

라, 남%스포츠교류의 管성촤 방안
J

G 첫째, 납북스포츠교류가 정치적으로 엉향을 받지 않을 수

似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머 앞으로의 남북스포츠교류의

재개는 남북간의 정치적 변화, 특히 북한의 정치적 상宅-

여하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

처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임.
된

O 돌째, 남북스포츠교류에 대한 보다 확고한 우리의 기본전

략이 펄요하며 우리의 통일원칙이 교류를 통한 r선 화해협

럭, 후 민족통일」 이라고 한다면, 그에 대한 보다 적극적

이고 구체적인 사엄이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힐 것임.

-

· 에컨데 비무장지대에 「남북공동(통일)체육촌」을 건설하는

것도 구체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라 사료됨.

G 세번째로는, 남북스포츠교류의 추진올 위한 
'

대북 접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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鄲1 
n .

-

「남북기본합의서」는 
"

쌍방사이의 관계가 잠정적으로 형성

되는 특수 관계"임을 명시하고 있으며
- 남과 북은 독립된 개별 국가로서의 위상과 외교관계를 지

속해 왔으며 유엔에도 제각기 가입한 실정에 따라서 남북

스포츠교류의 실행이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되어야

한다는 접근원칙이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임.

O 끝으로, 다른 분야의 남북교류와 마찬가지로 낱북스포츠교

류의 진행도 점진적인 발전과 성숙을 도모해 가야 함.

- 점진성의 원칙은 체제불간섭에서 고려되는 예민한 문제

들, 예컨데 상대방의 체제에 위험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

다는 안전수준의 고려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, 북한 사회

의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젓임.

<이학래(한양대 교수), 「남북스포츠교류의 당면과저1」, 
'

95 회담사무국

위촉과제>

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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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록 논 문 명

고 대우(북한연5L소 부장), 
r굉-복 50주닌게기 남북종교인 졉촉전망 및

딩·국간 최담으로의 유도방 L(최님-사 국 세미나, 
'

95. 2. 9)

공종원 (조신일보 논설위원), 
「
남북 )dI간교% 촬성화는 상호주의 입각해

진>시켜야J (월간 Ii'젠망」, 
'

95. 7월호)

K]도엉 (한국]·u-송작기-헙최 이사), 
C
납북데화시 >I-내언론의 역할과 문제

짐. (회管사무5(, 
'

95 위촉과제)

a

J.12온(대치동교회 주임신부), 
P북한의 종교외- 종교교류 : 천주교J (윌

간 11'북한,, 
'

95, 7월호)

김성-i(단국데 교수), l동서독 사최문촤교류가 남북교류에 주는 시사

짐. (최답사무국, 
'

95 위촉과제)

J

김승수(전북대 교수), l 통일을 지향하는 인론의 역할과 과제」 (전북대

세미나, 
'

t. ] ] . 9)

김텍환(한국인론)구우1 연구위원), l독일통일과 인론역할 : 한뱐도에

주는 시시-J:1을 중심으(j(최7]-사1F국 세미나, 
'

95. 5. 26)

V-성민 (힌데사최인3L소 피임인5L윈), ['북한주11의 종교1虛 이헤 및 현

毛-l (월간 
「f'통일,,,, M. 6월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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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완신(북한사회과학원 원장), 「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인의 과제」(「민

주평통」회의, 
'

95. 11. 7)

방정배 (성균관대 교수), 「낱북한 관계와 전파(방송)통일의 의미, (성균

관대 세미나, 
'

95. 11. 3)

서길수(서경대 교수>, 
「남북역사학자간 교류협력현황 및 증진방안 : 고

구려사 연구를 중심으로」 (회담사무국, 
'

95 위촉과제)

손봉숙(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), 「남북여성교류의 경과와 향후전망.

(회담사무국 세미나, 
'

95. IO. 31)

신윤표(한냠대 교수), 「한국에서 본 남북학술교류의 가능성과 한계성」

(숭실대 세 ]나, 
'

95. 10. 5)

이낱복(청주대 교수), 「통일환경의 조성과 남북 사회 · 문화교류. (배재

대 세미나, 
'

95. 11. 9)

이온죽(서울대 교수), 
「남북여성교류의 특성과 문제점」 (회담사무국 세

미나, 
'

95. 10. 31)

이우영 (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), 
「문화통합의 과제와 전망」(국민대

세미나, 
'

95. 11. 3)

이학래 (한양대 교수), 「남북 스포츠 교 류의 당면과제, (회담사무국, 
'

95

위촉과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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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주1석 (한국외데 교수), r북헌·보도 무엇이 문제인가., (데한언론인회 세

미나, 
'

95. 11. 16)

조유조1 51립민속1의-물관 관장), r'남북 학合분화교류에 대한 제언 : 남북

문촤%-산에 뎨한 제언J (일E 국제학술 십포지엄, 
'

95. 8)

조 해정 (연세데 교수), r남한과 북조선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. (언세

대 십포지움, 
'

95. 1 1. %)

조 헝 (이촤여데 교수), 「'세 촤시대의 통일파 이성 
. , (강원대 세미나,

'

E. I l. 1)

홍근수(향린교회 목사), i북한의 종교 : 기독교의 역사외- 현촹」(호서데

세미나, 
'

95. 9. 26)

Al-경숙(한양대 )g-송게징-), r통일지힝·적 언론의 억할과 자세) (월간 r북

한J,, 
'

95. 3월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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